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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논논 문문문 개개개 요요요

본 연구는 여대생의 결혼의식과 자녀출산의식,저출산 현상과 출산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서울에 소재해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여대

생을 조사 대상(328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자료분석은 SPSS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빈도,백분율,평균값,교차분석,분산분석,로지스틱회
귀분석,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조사대상자의 인구학

적 특성은 평균적으로 20대 초반의 생활과학계열의 전공자이고,대도시에서
성장하였으며,부모님과 형제와 거주하는 가족형태를 띠고 있으며,부모의
학력,소득수준은 모두 중상이며,형제는 1명인 경우가 많았다.조사대상자
의 가족관련 변인의 특성인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부모의 부부 친밀도,부
모와 본인의 친밀도,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모
두 높았고,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결혼의사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은 경

제력이 가장 우선했고,결혼적령기에 대해 67.7%가 적령기가 ‘있다’고 하였
으며,여성의 이상적 결혼나이를 조사한 결과 평균 28.08세로 나타났고,향
후 결혼의향을 조사한 결과 89.0%가 결혼 할 생각이 ‘있다’고 하였으며,결
혼계획 나이는 평균 28.76세였다.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이유는 인생의 동
반자를 원해서가 가장 많았으며,결혼의무나 부모로부터 독립의 이유는 부
정적으로 나타났다.결혼 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
해가 가장 많았으며,결혼의 의무와 역할부담 등으로 나타났다.여대생들은
결혼의사,결혼의 의미,결혼관계의 의식에 대하여 긍정적이었지만,경제조



건,혼전동거,혼전 성관계,만혼의 문제 등에는 부정적이였다.
셋째,자녀출산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로 53.4%가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 하였고,39.6%는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였다.한 가정의 이상적 자녀수는
평균 2.09명으로 나타났고,실제 본인이 낳을 자녀수는 평균 1.81명으로 이
상적 자녀수 보다 낮게 나타났다.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육체적․정신적 부담,직장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가사 및 양
육의 불공평 분담의 이유 등으로 가족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가정에서
여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2명이상 갖기 원하는 이유에서는 외동의 외로움,자녀키움의 즐거움,
자녀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반면 사회적 책임감,가
계계승,노후에 경제적 부양 등은 부정적 이유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부모가치,자녀교육의식,입양의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양육

의 책임을 부부공동의 책임으로 보고 있으며,77.2%가 결혼 후에도 직장생
활의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와 교

육비용의 상승을 제일로 꼽았고,사회지원 부족,경기 불황과 실업율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저출산 문제의 해결주체로 정부가 57.6%로 가장 많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정책 중 출산,자녀수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 가장 많았고,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다섯째,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결혼의사의 차이검증의 결과 생활과학

계열의 전공 일 때,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부모의 관계가 친밀하고 본
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자신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사가
높았다.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결혼계획 나이의 차이검증의 결과 연령
이 높을수록,종교가 없는 여대생일 경우,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형제
가 많을수록,형제가 결혼한 경우,부모의 부부친밀도가 낮을수록 결혼계획



연령을 높게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출산의사의 차이검증의 결과 생활과학계열의

전공 일 때,부모의 관계가 친밀할수록,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자신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의식에 긍정적이었다.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의 차이검증의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생활과학계열의 전공일수록,
종교가 있을수록,읍면지역에서 성장한 여대생일수록,부모가 서로 친밀할수
록,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제 낳
을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관련변수를 통제했을 때,여대생의 결혼의사는 생활과학계열일

때,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 때 결혼의사가 있는 경향이 높았고,여대생
의 결혼계획 나이는 나이가 많을수록,종교가 없을수록,확대가족 일수록,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자랐을수록,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낮을수록,본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계획연령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변인을 통제하고 여대생의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생활과학계열일 때,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일 때,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 때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경향이 높았으며,여대생의 실제 낳을 자녀
수는 나이가 적을수록,생활과학계열 일수록,종교가 있을수록,형제가 많을
수록,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수록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여대생들 대부분이 한 가정의 이상적인 자녀수보다 실제로 희망하는 자녀

수가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육아와 교육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자
녀양육을 위한 사회제도와 시설마련이 시급하며,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함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교
육을 통한 지속적인 의식전환 운동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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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960
년대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였던 합계출산율은 1980년에 2.83명으로
급격히 저하되었으며,1984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다.이후
에도 출산율 하락은 지속되어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
장 낮은 수치이다.
낮은 출산수준과 빠른 노령화는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변화시키

고,신규노동력의 부족,노인부양 부담의 가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사회문제
를 초래하게 되었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한 집단

의 출산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경제적 배경뿐만 아니라,사회․문화적 배경
또한 변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변화되며,결혼연령 상승
이나 경제위기 등의 단순한 이유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의 성공과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족의 변화 및 이동의 증가,
교육과 생활수준의 향상,의료기술의 발달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그리고 개
인의 빠른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그 중에서도 출산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혼인 연령의 상승,미혼인구의
증가,이혼의 증가,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 등으로 나타났다.
(김태헌,2005).
또한 김승권(2002)는 저출산의 원인을 이혼율이 증가하는 반면 혼인율은

감소하고 또한 만혼 현상이 사회 전반에 퍼진 결과라고 보았다.저출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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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더욱 세분화하여 간접적 요인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성공적 가족계
획 사업,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여성의 지위 향상,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결혼 가치관의 변화,자녀 양육 부담의 증대를 들었다.
이와 같은 사회 전반의 저출산 기조가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수많

은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예를 들어 노동력 부족문제와
상대적인 노령인구비율의 급증에 따른 경제활동 연령층의 복지비 부담의 증
가,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선택적인 출산에 기인한 성비불균형 등
과 같은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유년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가 특징이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령의 피부양인구의 증가를 유발한다.20～24
세의 여성의 출산율은 1970년 천명당 192.8명에서 1998년 48.0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초혼연령 상승
으로 풀이되며,이는 바로 첫째아이의 출산연령 상승으로 연결되었다.또한
여성의 학력 및 경제활동 증가는 결혼연령의 상승을 의미하며 경제학적 관
점에서 가정밖의 취업기회 확대와 임금의 증대는 여성의 지위 변화와 출산
을 늦추는 원인이 된다(정구현,2000).
최근 저출산에 관한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가 정부의 인구증

가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의 결과이며,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따
른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과 이의 영향을 받은 미혼여성의 취업률 증가,결
혼연장,첫 자녀 출산 지연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또한
결혼,가족,사회 등에 관련된 가치관 변화,여성의 자아욕구의 증대,그리고
심화된 자녀양육부담 및 열악한 복지환경등도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낮은 출
산율의 원인이라고 보여진다.이상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저출산에 대한 문
헌들의 최근 경향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원인분석이다.그러나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을 가치관의 변화와 가정교육의 영향으로 보고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앞둔 여대생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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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고
실제 결혼과 출산 계획을 알아보고,결혼과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앞으로 다가올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과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대비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및및및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는 가족 형성의 시작인 결혼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결혼 후
출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결혼 및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결혼관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대안을 모색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결혼 및 출산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적절한 출산율 유지를

위한 계획수립에 활용하며,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여대생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여대생이 알고 있는

출산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인지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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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의의의 결결결혼혼혼과과과 자자자녀녀녀출출출산산산 현현현황황황 및및및 의의의식식식변변변화화화

111...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의의의 결결결혼혼혼현현현황황황

111)))결결결혼혼혼건건건수수수 및및및 결결결혼혼혼율율율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결혼건수 및 결혼율은 1980년까지 증가하였다.그러

나 1990년 결혼건수는 399,312건,2000년 334,030건,그리고 2003년 304,932
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한편,2004년에는 한 해 동안 결혼건수가
310,944건으로 증가를 보였고,2005년에는 316,375쌍이 결혼하여 1일 평균
약 867쌍이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혼인율(인구천명당 혼인건수)추세를 살펴보면,1970년에는 9.2건에서

1980년에는 10.6건으로 증가하였다.그러나 1990년 9.3건,2000년 7.0건으로
낮아졌다가 2002년 6.4건,2003년 6.3건,2004년에는 6.4건으로 꾸준히 유지
되었다.2005년 조혼인율은 6.5건으로 약간 증가하였지만,이의 비율은 35년
전인 1970년의 9.2건보다 2.7건이 감소한 것이다.
2004년 이후 결혼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혼 및 외국인과의 결

혼 증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재혼율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는
데,2005년 결혼한 남녀 중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인 재혼커플은 79,600
건으로 전체 결혼커플의 25.2%에 달했다.이의 비율은 2003년 22.1%보다
3.1% 증가한 것으로,10년 전인 1995년 13.4%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표 1>혼인건수 및 조혼인율의 변화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혼인건수 295,137 403,031 399,312 34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조혼인율 9.2 10.6 9.3 7.0 6.7 6.4 6.3 6.4 6.5
조혼인율:해당연도 혼인건수를 해당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수치의 1,000분비
자료:통계청,인구동태통계,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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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결혼은 2005년 43,121건으로 총혼인건수 중 13.6%에 해당되었
다.2003년 25,658건에 비교해 68.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2005
년 혼인한 부부 100쌍 중 13.6쌍이 외국인과 혼인한 것으로 해석된다(원영
희,2006).

222)))초초초혼혼혼연연연령령령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우리나라 평균 초혼연령은 꾸준한 증가추세로 결혼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2005년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연령은 남녀 각각 30.9세와 27.7세였다.
여성의 경우 1985년 24.1세였다가 1995년 25.4세,2000년 26.5세,2004년 27.5
세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2005년과 10년 전인 1995년에 비해 남자는
2.5세,여자는 2.3세가 각각 많아져 매년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있
다.여성 초혼연령의 증가는 많은 원인이 있겠으나 교육수준의 증가,경제활
동 참여의 증가,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되어가고 있는 전통적 가
치관의 와해 및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가치관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결혼연령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1985년과 1990년 사이에 결혼한 여

자는 1960년대 전반기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
대이며,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시기를 늦추게
되었다.세대 내의 경쟁이 심하거나 경제적인 압박을 받음으로써 결혼을 반
드시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가파르게 약해졌다고 할 수 있다(김승권,2005).

<표 2>평균 초혼연령의 변화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7.0 27.8 28.4 29.3 29.6 29.8 30.1 30.6 30.9

여자 24.1 24.8 25.4 26.5 26.8 27.0 27.3 27.5 27.7
자료:통계청,인구동태통계,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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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미미미혼혼혼율율율 추추추이이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결혼의 보편성이 특징인 사회였
다.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미혼율이 늘어나면서 결혼은 어디까지나 선택사
항으로 변화하였고,초혼 연령의 상승과 함께 미혼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가임여성의 미혼율을 살펴보면,20대 후반(25～29세)연령층의

경우 1970년 9.7%였으나 1990년 22.1%,2005년에는 46.2%로 증가하였고,30
대 초반(30～34세)연령층은 1970년에는 1.4%에 해당되었으나 1990년 5.3%,
2005년에는 13.1%로 증가하였다.30대 후반(35～39세)연령층의 경우 1980
년까지 미혼율은 1%이하였으나 1990년을 지나면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에는 미혼율이 5.3%에 이르렀다.
30～34세 이전 젊은 연령층의 미혼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30대 후반 미혼율의 증가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우리나라의 출산은 주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결혼에 의한 가족의 형성이 줄어들고 가족의 유
지가 어려워진다면 앞으로 현재의 낮은 출산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김태헌,2005).

<표 3>여성 미혼율의 변화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5～29세 9.7 11.8 14.1 18.4 22.1 29.6 40.1 46.2

30～34세 1.4 2.1 2.7 4.2 5.3 6.7 10.7 13.1

35～39세 0.4 0.7 1.0 1.6 2.4 3.3 4.3 5.3

40～44세 0.2 0.3 0.5 0.7 1.1 1.9 2.6 3.0
자료:통계청,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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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의의의 출출출산산산현현현황황황

111)))합합합계계계 출출출산산산율율율

출산력의 변동추이는 합계출산율에 의하여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데,합
계출산율은 가임여성 한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한
다.1970년 4.53명 이였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
달하였고,1990년 1.59명,2000년 1.30명으로 감소하였다.2005년 합계출산율
은 1.08명으로 1972년에 비해 3.45명 감소한 수치이며 이는 저출산 현상을
일찍이 경험한 프랑스(1.89),영국(1.64),스웨덴(1.54),독일(1.34),일본(1.33)
의 합계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 1.6명 보다도 낮다(김승권
외,2003).
1970년대의 출산율 저하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많은 자녀수에 대한

부담이 강조되고 가족계획사업의 홍보교육과 피임보급 활동에 의해서 이루
어졌으며,1980년대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소자녀 규범의 정착,그리
고 이를 위한 각종 사회지원책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97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IMF경제위기로 인한 실

직증대,소득격감,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혼 및 출산을
연기 또는 기피하기 때문으로 해석되며,향후 사회경제적 환경이 얼마나 지
속되느냐에 따라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
이다(김승권,2003).

<표 4>합계출산율의 변화
1970 1983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출산율 4.53 2.08 1.59 1.47 1.30 1.17 1.19 1.16 1.08
자료:통계청,인구동태통계,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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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첫첫첫 자자자녀녀녀 출출출산산산연연연령령령

1987년에서 2004년 까지 모의 첫 자녀 출산연령을 살펴보면 각 출산년도
에서 25～29세의 분포가 가장 많았다.20～24세와 25～29세의 분포는 낮아
지는 반면 30～34세와 35～39세의 분포는 높아졌다.2004년 첫 자녀 출산
평균연령은 28.9세로 10년 전인 1994년 26.4세 보다 2.5세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출산연령이 점진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는 실태에서 건강한 우량

의 자녀와 자녀출산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이
런 입장에서 1990년도 이후에 인공유산에 의한 출산저하 효과는 감소하는
반면 혼인연령의 상승이 출산율 저하를 주도해 왔다고 보는 이도 있다(전광
희,2002).

<표 5>모(母)의 첫 자녀 출산 평균연령 분포

333)))현현현존존존 자자자녀녀녀수수수

현존 자녀수는 현재 두 부부사이에 생존하고 있는 자녀를 모두 현존자녀
수의 개념에 포함한 것으로 재혼한 가정의 경우 전처의 자식,전남편의 자

1987 1990 1994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24세 42.7 37.4 30.9 25.4 18.2 16.8 15.6 13.8 12.3
25～29세 47.1 51.3 54.7 58.7 60.0 58.0 55.3 54.6 52.1
30～34세 5.3 7.6 10.0 11.2 16.7 19.6 23.2 25.6 29.1
35～39세 0.8 1.1 2.0 2.5 3.0 3.5 3.8 4.1 4.6

평균연령 25.3 25.9 26.4 26.9 27.7 28.0 28.3 28.6 28.9
자료: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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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포함되며,자녀가 결혼을 하여 출가하였더라도 현존자녀에 포함된다.
2003년 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분포는 2000년과 비교하여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감소하고,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비율은 증가
하였다.자녀가 1명 이하인 부인은 27.4%이었고,3명 이상인 부인은 12.0%
이었으며,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60.6%로 나타났다.
따라서 1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비율은 1994년의 31.6%에서 인구

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된 1996년 직후의 조사인 1997년에는 29.3%로 다소 감
소하였다가 2000년 조사에서는 31.7%로 증가하였으며,2003년에는 다시
27.4%로 감소하였다.반면에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인의 비율은 1994년
의 15.1%에서 1997년 12.4%,2000년 10.9%로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보였다
가 2003년에서는 12.0%로 다시 증가하였다.2명의 자녀를 가진 부인은 199
4～2003년까지의 전체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특히 2003
년 60.6%로 더욱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현존자녀수의 분포는 평균 현존자녀수의 시계열적 변화에도 영

향을 주었다.2003년의 평균 현존자녀수는 1.8명으로 1994년과 1997년과 동
일한 수준이었으며,2000년보다는 0.1명이 증가하였다.200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미약하나마 증가한 것은 2000년의 조사당시에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리 하에서 매우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있었으나 이제는 가장 힘든 경제난
을 넘긴 시기이며,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음이 다소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김승권,2003).이와 같은 해석
은 결혼한 유배우부인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므로 미혼여성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는 합계출산율이 더욱 저하된 것과는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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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5～44세 유배우부인의 현존자녀수

333...결결결혼혼혼과과과 자자자녀녀녀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의의의식식식 변변변화화화

111)))결결결혼혼혼의의의식식식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전통사회에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가족의 행사였지만 핵가족 중심
으로 가족유형이 변화하면서 개인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빠르게 바뀌었
다.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연구결과(김승권 외,2003)에 의
하면 미혼자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음’또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으로 대답한 경우가 남자 19.4%와 여자 41.5%나 되었다.
이것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 한다는 것이다.특히,여자의 결
혼에 대한 선택적 응답이 남자의 두배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현 결혼제도가
여자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하겠다(김태헌,2005).
여성부에서 2003년도에 실시한 전국가족조사 결과(은기수,2004)에서도 미

혼남녀의 결혼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자 28.0%와 여자 29.6%로 남
자보다 여자의 경우 더 높았다.결혼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로는 남자의 경
우 ‘결혼생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부족(35.7%)’과 ‘나의 일에 더 열중하기 위
해(21.4%)’에 집중되었지만,여자의 경우 ‘나의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
(26.2%)’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24.4%)’이라고 대답한 경우

1명 이하 2명 3명이상 계(수) 평균자녀수
1994년 31.6 53.3 15.1 5,183 1.8
1997년 29.3 58.3 12.4 5,419 1.8
2000년 31.7 57.4 10.9 6,404 1.7
2003년 27.4 60.6 12.0 6,599 1.8

자료:김승권 외(2003),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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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았고,경제적인 이유는 20.1%로 남자보다 훨씬 적었다.특히,‘상대방
에 구속되기 싫어서’,‘결혼으로 인한 책임 의무 부담’,‘결혼제도는 여성에게
불리’등과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요인이라고 대답한 여자
가 남자보다 많았다.남녀 공통적으로 경제적 기반부족과 자신의 일에 대한
열중의 비중이 높은 것은 최근 경제적 불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혼
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이삼식 외,2004).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

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미혼남성 중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는 71.4%,부정적인 태도는 25.7%로 나타났으며,미혼여성의 경우는 긍정적
인 태도는 49.2%,부정적인 태도는 48.6%로 나타나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
성이 결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이것은 결혼제도가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과 기회비용 손실을 요구하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여성의 향후 결혼의향에 대한 태도는 73.8%가 결혼의향이 있다고 하

였으며,미혼여성의 8.8%는 결혼의향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혼남성의 경우 경제적 이유,미혼여성의 경우 결혼하기 이른
나이,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자아성취를 위해,결혼비용 때문에,결
혼할 생각이 없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여성의 경우 가치성향적 이유들
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미혼남녀가 여성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결혼연령으로 28세(29.1%),30

세(25.1%),27세(18.3%)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28.9세였다.미혼여성 본인의
결혼계획연령은 28～29세(32.7%),30～31세(26.1%),20～27세(25.5%),32～34
세(10.2%)순으로 평균 29.7세로 조사되었다.미혼여성의 배우자조건으로는
경제력(30.8%),성격(23.8%),신뢰와 사랑(19.5%),직업(7.1%)순으로 나타났
고,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뢰와 사랑,가정환경을 중요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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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의 65.0%가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게 낫
다’는 견해에 찬성하였으며,‘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견해
에 대해 78.0%가 반대하였고,‘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
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67.5%가 찬성하였으며,‘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견해에 대해 44.7%
가 찬성하였다.

222)))자자자녀녀녀 및및및 출출출산산산의의의식식식의의의 변변변화화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에 의
하면 유배우부인(15～44세)의 이상 자녀수는 2000년에 2.2명이었으며,출산
력이 가장 왕성한 25～29세 유배우 부인의 경우도 2.1명으로 유사하였다(김
승권 외,2000).이 수준은 1980년대 이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전
광희,2003).그러나 미혼 남녀의 경우에는 이상 자녀수를 무자녀 또는 1명
이라고 한 경우가 남녀 각각 27.5%와 34.2%나 되어 유배우자의 이상 자녀
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앞으로 미혼자가 결혼할 경우 이상 자녀수가
2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결과에 의하

면 1991년에 90.3%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했으나 1997년에는
73.7%로 감소하였으며,2003년에는 더 줄어서 54.5%만이 자녀를 반드시 가
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또한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는 응답도 12.6%나 되
었다.결혼을 해야 자녀 출산을 기대하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일지라
도 출산을 꼭 하지 않아도 좋다는 가치관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출산수준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혼인연령의 상승
과 미혼율의 증가에 의한 출산율 감소 외에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무자녀 부부나 한 자녀 가정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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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약해질수록 출산율 감소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미혼남녀가 제시한 자녀가 있어야 하는 이유와 없어도 되는 이유를 살펴

보면,자녀가 있어야 되는 이유로 남녀 모두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결혼하면 자녀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
답이 많았다.그러나 여자의 경우 ‘자녀가 주는 기쁨/보람이 커서’에 응답
(27.0%)이 남자의 경우(19.4%)보다 훨씬 많았으며,‘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2.5%)’나 ‘노후 부양을 위해서(0.9%)’로 대답한 경우는 극소수였다.과거 자
녀출산을 의무와 책임으로 인식했던 자녀관(가문의 대 잇기 또는 노부모 부
양)에서 부모가 되는 가치,자녀로부터 얻는 행복 등의 이유로 자녀를 선택
적으로 갖겠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남녀 모두 유사
하나 여자의 경우 더욱 뚜렷하였다.
미혼 남녀가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아이는 좋지만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큼’과 ‘부부의 애정만으로도 충분’이 80%이상이지만 여자의 경우 ‘내
일을 하는데 부담’이 12.3%로 남자 5.1%의 두 배가 넘었다.이러한 결과는
여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직장에서의 불이익이나 가정에서의
육아부담까지 맡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혼남녀의 결혼계획이 없는 경우와 자녀가 없어도 좋다는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나의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결혼계획이 없거나 ‘내 일을 하는데
부담’때문에 자녀가 없어도 좋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면서 결혼과 출산이 사회활동에 부담으로
인식하는 데서 오는 결과이다.남자에 비하여 이러한 인식이 여자에게서 더
강한 것은 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2002년 사회통계조
사 결과에 의하면 가사분담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37.9%인
반면에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하였다(통계청,
2004).또,여자들은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41.1%)이라
고 응답하였으며,다음으로 사회적 편견과 관행(21.7%)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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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가정과 일의 양립이 어려우므로 결혼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늘어가고,무자녀나 한 자녀에 대한 선호가 늘
어났다고 하겠다.
자녀의 양육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매우 부담이 된다는 인식

이 2004년에 전체 가구의 37.6%나 되었으며,부담이 된다는 경우를 합하면
77.2%나 되었다(통계청,2004).자녀의 출산도 개인의 경제활동이나 행복을
위해 선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의 부담은 양육부담과
함께 출산을 기피하는 가치관 형성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미혼남녀의 자녀출산 의식에 대한 조사

를 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혼여성의 경우 이상적 자녀수로 2명(63.7%),3명(15.9%),1명(14.5%),4

명 이상(2.9%),0명(1.4%)순으로 평균 2.05명로 조사되었고,이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미혼여성의
88.7%가 자녀출산 의향이 있었으며,출산의향 자녀수는 2자녀를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실제 자신의 자녀수는 여러 여건들을 감안
하여 2.07명으로 나타났다.1자녀 출산의향 이유에는 자녀양육,교육비용 부
담(46.8%),소득부족(17.5%),여가 및 자아성취(16.4%)순으로 나타났고,무
자녀 의향의 이유로는 아이를 싫어해서(22.4%),일ㆍ가정 양립곤란(16.3%),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12.2%)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92.5%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는 진

술에 대해 찬성하였으며,‘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진술
에 79.2%가 긍정적 이었으며,‘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
을 수 있다’는 진술에 56.8%가 부정적 이었고,‘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
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술에 70.2%가 부정적 이었으며,‘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진술에 64.5%가 부정적이었다.
또한,같은 연구에서 미혼여성의 저출산 문제와 저출산 정책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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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하였는데 결과로는 미혼여성의 78.7%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
식하였고,고연령 층에서,학력이 높을수록,기대자녀수가 많을수록 심각성
의 인식정도가 높았다.자녀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에서는 일
ㆍ가정 양립지원(39.9%),보육육아 인프라 지원(16.3%),자녀양육교육비용
지원(24.4%),임신출산관련 의료지원(1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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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고고고찰찰찰

111...결결결혼혼혼의의의사사사 및및및 자자자녀녀녀출출출산산산의의의사사사 관관관련련련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고고고찰찰찰

김보경(2005)은 대구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연
령,종교,전공,형제관계,성장지역,집안 경제수준,부모 월소득,부모의 형
제관계,부모 최종학력,부모 직업,본인의 장래전망,취업전망의 변인들을
사용하여 결혼의향,이상적 자녀수,실제 희망하는 자녀수에 대해 연구하였
다.이 연구에 의하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결혼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상적 자녀수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부모의 소득
이 높을수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본인 장
래전망이 밝을수록,결혼할 생각이 있을수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희망 자녀수는 연령,부모소득,어머니 형제관계,본인 장래전망,결

혼할 생각 유무에 영향을 받았는데 연령이 높을수록,부모의 소득이 높을수
록 실제 희망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어머니 형제수가 많을수록,
본인 장래전망이 밝을수록,결혼할 생각이 있을수록 실제 희망 자녀수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진경(2005)은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자녀관,저출산 현상과 그 정책에 대

한 인지도의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로는 93.5%가 결혼을 할 것이라
고 하였고,94.0%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고 하여 자녀출산의 의지가 상
당히 높았다.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지수준은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 부담
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저출산 현상은 정부가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고,현재 시행중인 자녀출산 장려정책에 대한 효율성
에 대해 출산축하금 지급만이 효과적이지 않고,그 외의 장려정책에 대해서



- 17 -

는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김승권 외(2005)의 연구에서는 대도시 거주자가 타지역 거주자보다 결혼

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높게 보였으며,남편이 부인보다 결혼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보였고,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부부가 고등학교 이하
의 학력을 가진 경우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유배우자
와 사별자도 결혼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다 많이 갖고 있었고,소득이 많은 가
구일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에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의 결과를 보면 30세 이상의 미

혼 여자들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보다 젊은 여자들보다 부정적인 태
도를 보였고,남자들 중에는 전문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여자들 중에는
대학교 학생들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남녀 모두 농어촌 거주자들이 대도시 거주자들보다 자녀의 필요성
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자녀가치관의 영향요인으로 거
주지역,연령,혼인상태,취업여부,가구소득,현존자녀수,현존아들수 등의
변수는 자녀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대학생의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해 연구한 양명숙(1996)의 연구

결과는 결혼의 필요성은 여학생들의 가치관이 남학생들의 가치관보다 더 자
유주의적 경향을 나타냈고,결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령,출
생순위,아버지의 학력,어머니의 학력,아버지의 직업,어머니의 직업,가정
의 월수입,가족의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성차에 의한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
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긍정적인 자녀의 가치관
은 연령,출생순위,아버지의 학력,어머니의 학력,아버지의 직업,어머니의
직업,가정의 월수입,가족의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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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성차에 의한 차이가 이들 변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되었다.그리고 자녀
관과 결혼관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결혼관이 진보적일수
록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필요성은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으

로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은형(2004)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
는 경향이 강했으며 결혼에 대하여 보다 더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다.서정
아(1994)의 연구에서는 성별,연령,전공,종교,부의 학력,부모의 직업,월
평균 수입에 따라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유영주(1976)의 연구에 의하면 혼전순결에 대해 여성보다는 남
성에게 더 허용적인 이중규범을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과속
화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사회와 가족제도의 변화로 혼전 성행위에 대
한 관용적인 태도와 애정이 전제된 혼전 성관계가 젊은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석(1993)의 연구는 형제자매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

치관이 남아있으며,결혼 후에는 꼭 자녀를 낳겠다는 애착은 강한 반면,희
망하는 자녀수에 대해서는 적은 수의 자녀에 한정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
다.또한 자녀수를 결정하는데,매스컴과 직업의 유무가 중요한 변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가치관,자녀에 대한 가치관,자녀양육 교육비 부담,기회비용 부담,

성역할 의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알아본 박현주(2006)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결혼기간이 증가할수록,총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 -

222...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저저저출출출산산산 현현현상상상의의의 원원원인인인과과과 정정정책책책대대대응응응

111)))저저저출출출산산산 현현현상상상의의의 원원원인인인

산업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개인들의 업무 부담과 개인들의 생활부담도 따
라서 증가한다.생활부담의 증가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가져오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출산율의 저하를 초래한다.출산율의 저하는 한국만의 현상
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출산율 저
하 현상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보건
복지부,2004).저출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다양한 원
인들을 지적하고 있다.다음에서는 김정이(2004)와 정구진(2005)의 논문에서
지적한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사회적 요인
가.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낮은 경제수준에 의한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 1962년부터 추진

된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괄
목할만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산업화 과정을 먼저 경험한 서구 선진국
의 경우에서 나타나듯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시키며,아울러 집단주의적
또는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퇴색시키고 서구적인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확산
시킨다.또한 이 과정에서는 직업 및 교육 등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에서 도
시지역으로의 유인요인이 동시적으로 작용하여 이농향도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그런데 농촌중심의 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자녀가 보편적이
나.도시생활에서는 주거환경,자녀양육부담 등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제약
으로 인하여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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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금전회득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가사

분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출산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등으로 이
어져 여성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기혼부인의 취업은 가족의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산,양육,
노령층의 부양,부부간의 관계와 역할 및 권력의 배분 등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김승권 외,2003).
2002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로 산업화 초기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의 상승 및 여성의 자아성취욕구 증
대와 함께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여성지위의 향상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OECD 가입국,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UN에서 개발한 남녀평등지수와 여성
권한 척도의 수준을 보면 1997년 총 143개 국가 중 인간개발지수는 32위,
남녀평등지수는 35위,여성권한척도는 7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그러나
1998년에는 전체 174개국 중 인간개발지수는 31위,남녀평등지수는 30위,여
성권한척도는 63위로 나타났다.따라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권리신장은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여성의 지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2)정책적 요인
가.성공적 가족계획사업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당시 높은 인구증가율과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

과 병행하여 정부차원의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여 왔다.이는 인구증가억제
를 위해 가임기의 부인에게 피임을 권장하여 출산력을 저하하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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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피임실천율과 합계출산율의 변화양상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1997년
80.5%로 정점을 이루던 피임실천율이 2000년에 79.3%로 약간 감소하는데
그쳤으나,합계출산율은 1989년 정부피임보급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에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1996년에 1.71의 수준에서 1999년에는 1.425의
수준으로 낮아졌다.이는 피임실천율이 낮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일반
적인 경향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써,피임을 실천하지 않은 부인
의 임신이 인공임신중절로 종결하는데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모자보건사업의 강화
모자보건사업의 강화(영아사망률의 저하)는 출산율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준다.이는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 온 모자보건사업의 효과로 볼 수 있
다.영아사망률은 1991년 10.0(영아1,000명당)수준에서 계속 낮아져 1996년
7.7이였으며,5세 미만 유아의 사망률도 계속 낮아져 1996년 남아의 경우
2.0(5세 미만유아 1,000명당),그리고 여아의 경우 1.8로 나타났다(한영자 외,
1998).

(3)가족 및 개인의 요인
가.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은 상승하였다.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인구 비율에서 잘 나타난다.25
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소지한 인구의 비율은 1970년 남성
15.2%,여성 5.6%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남성 41.2%,여성 34.1%로
남성은 2.7배,여성은 6.1배 증가하였다.또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
의 비율은 1970년 남성 8.5%,여성 1.6%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남성
25.7% 여성 12.8%로 남성은 3.0배,여성은 8.0배가 증가하였다.
결국 남성보다는 여성의 학력수준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욱 빨리 진행되었



- 22 -

음을 알 수 있다.일반적으로 학력수준이 가치관의 변화,경제활동참여 증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때,여성의 학력 향상은 사회 및 가족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그리고 여성자신의 생활양식의 변화로 직결될 것임을 예
측할 수 있다(이현승 외,2003).

나.결혼가치관의 변화
과거 우리사회는 보편혼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
었으나,이제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에 대하여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견이
감소하고 일종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는 결혼
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
한국사회에서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이에 더해 혼자

살기를 원하는 독신자의 증가로 미혼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이는 남성
보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강한 여성에게서 매우 현저하다.이러한
추세는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일반화된 서구 선진국에서 먼저 나타났는데,
일본의 경우도 최근 30～34세 여성의 19.7%가 미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
리사회에서의 이러한 결혼가치관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자녀가치관의 변화
결혼을 하면 일정규모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

이고 있으나 그 정도는 점차 약해져 가고 있다.결혼한 부부가 반드시 자녀
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1991년에는
90.3%이었으나,1997년에는 73.3%로,2000년에는 58.1%로 감소하였다.반면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1991년 8.5%,1997년 26.0%,2000년 41.55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또 젊은 연령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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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게 나타나 향후에도 그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김승권,2000).

마.자녀양육의 부담
OECD 2000년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비 지출이 OECD국가들

중 1위를 차지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따르는 한국 부모의 경제적 부담감이 심
각함을 나타내주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계층에 따라 달리한다.그렇지만 경제발전과 교

육수준 향상에 따라 자녀의 수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게 되며,이는 결국 자
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현대 산업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문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인적자질이기 때문이며,이는 교육을 통
하여서만 향상시킬 수 있다.최근 우리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자녀의 사교
육비 문제도 결국 이러한 바탕위에 경쟁원리가 도입되기 때문이다(강복화,
2003).

222)))저저저출출출산산산 현현현상상상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정정정책책책대대대응응응 및및및 평평평가가가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대응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에서는 주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여성의 출산 유도에 관한 정책들
을 행하고 있다.다음에서는 노동부에서 발간한 여성과 취업(2006)을 통하여
현재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부정책을 알아보았다.

(1)산전후 휴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60일의 산전후휴가제도를 도입하고,2001년 11

월부터는 30일을 연장하여 총 90일(산후 45일)의 산전후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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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전액 사업주가 부담
하였으나 2001년 8월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 3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
등법,고용보험법)개정시 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되 연장된
30일분의 급여는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분담화 한다는 방침에서 국가가 재정
및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일반회계의 일부 지원하에 고용보험기금
에서 이를 부담하고 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지급 신청
을 하여야 한다.산전후휴가급여액은 90일분(대규모기업은 30일분)의 통상임
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최대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산전후휴가급여제도 시행 첫해인 2001년에는 11월 1일 이후 출산한 근로

자부터 적용된 관계로 수급자가 2명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4월부터 급여지
급신청이 증가하여 총 22,711명,22,602백만원을 지급받는 등 계속 증가추세
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41,104명 46,041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세소

규모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각지대가 남아있고 비용의 사
회분담수준이 1/3에 불과하여 동 제도가 여성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중 산전후휴가비용 사회분담수준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5일근로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수립시 향후 사회분담수준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모성보호 3법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
상기업에 대하여 90일(대규모기업은 종전대로 30일)의 휴가기간동안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분담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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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전에 행정해석으로 인정하던 유산․사산휴가를 법제화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임신 16주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간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산전후휴
가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2)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일정기간 자녀

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한 기회 및

대우균등에 관한 협약(제156호)』에서 아동보육과 가족에 관계되는 서비스
및 시설 등 공․사적인 지역사회 서비스를 발전․촉진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선진국에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시 처음으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

하였다.법제정 당시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만을 육아
휴직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5년 법 개정시 여성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그 배
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선택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
다.그러나 이때까지도 육아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였
으며,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도 못하였다.
2001년 근로여성 모성보호 3법 개정시 육아의 문제가 남녀의 공동책임이

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남성근로자
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설하여 육아
휴직근로자에게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의 요건으로 영아가 생후 1년 미만일 것,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일 것,동일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
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3세까지 육아휴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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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8년부터 3세까지로 육아휴직 요
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2005년 12월 육아휴직 규정을 개정하였다.

가.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사업주에게 급여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계

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경우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이에 2001년 법 개
정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설하였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

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된다.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
는 기간은 남성은 1년,여성은 10.5개월이다.2006년 현재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40만원이고,2007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 도입 이후 육아휴직자수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2003년 육아휴직급여자는 총 6,816명으로 2002년의 3,763명에 비하여 약
45%정도 증가하였다.육아휴직급여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9,303
명,2005년 1인 평균 육아휴직 일수는 2005년도에 여성 211일,남성 185일로
역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1995년 이후 남성육아휴직자는 불과 2명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 법 개정후 남성육아휴직자의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육아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남성육아휴직자수는 2002년 78명,
2003년 104명,2004년 181명,2005년 20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육아휴직장려금제도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년 법 개정시

도입한 제도로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퇴직충당금,각
종 사회보험 등 간접노무관리비용 충당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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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근로자 1
인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05년 현재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장려금은 월 20만원이며,2005년 중

944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4,594명분의 육아휴직장려금으로 7,217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육아휴직자수에 비하여 육아휴직장려금수급자의 수가 적은 것은 동 제도

에 대한 홍보부족 외에 낮은 지원수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3)직장보육시설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

아부담을 완화하고 숙련된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

설’,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개인이 가정에 설
치하여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사업주가 운영주체인 ‘직장보육시설’등 크
게 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이라 함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
치․운영하는 시설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인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불가피한 사유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

의 수가 많지 않아 2003년에는 지원요건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융자이율
을 3∼3.5%에서 1∼2%로 인하하고,지원한도액을 무상지원은 95백만원에서
135백만원으로,융자지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고,운영비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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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수가 1/2이상일 것을 1/3이상일 것으로 완화
하였다.2006년부터는 무상지원 한도액을 250백만원까지 확대하였고(3월 시
행),보육교사 등에 대한 지원을 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하여 1995년부

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지역 등 근로자 밀집지역에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5년말 근로복지진흥기금(8개소)및 고용보험기금(15개소)을 재원으로

공공직장보육시설 23개소를 개원하여 운영중에 있다.또한 직장보육시설 지
원을 위하여 2003년 부산에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내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컨설팅,융자,운영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은 모두 12시간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보육시설

의 규모와 보육수요에 따라 야간보육,방과 후 반 등도 운영하고 있다.
2003년 고용보험기금평가단으로부터 시설 설치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

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이후
공공직장보육시설의 추가 설치는 중단된 상태이다.

(4)여성취업지원
가.여성재고용 및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임신․출산․육아문제로 퇴직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7월부터 여성재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재취업이 어려울 뿐 아니
라 생계비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1998년 10월부터는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
고 있다.
여성재고용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5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6개월간 월 30～40만원을 지원하
며,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하여 실업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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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상인 여성가장 실업자를 지방노동관서의 취업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12개월간 월 30∼60만원(최초 6월간 월60만원,이
후 6월간 월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초기에는 사업주의 관심 부족으로 지급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꾸준히

지원실적이 증가하여 2005년에는 위 두 사업에서 2,278개 업체,2,399명에
대하여 1,367백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나.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도입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전후휴가를 보호받을 수 있

는 법적 장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후휴가에 따른 비용부담,업무공백 등으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이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2005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의하면

2005년 8월 현재 전체 근로자 14,968천명 중 비정규직은 5,483천명으로
36.6%이며,이 중 여성이 2,747천명으로 5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이 43.7%,남성이 31.5%로 여
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여성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남성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 특화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자 2005년 12월 30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5)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34

주 이상인 계약직 또는 파견직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임신기간 중에 근로
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그 계약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을 6월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시행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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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을 유기계약의 경우 매월 40만원,무기계약의 경우 매월 60만원씩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기로 고시하였다.
그러나 처음 실시된 2006년 7월부터 넉달동안 수혜자가 단 1명에 불과했

다.임신 34주 이상,또는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바로 재고용해야
사업주에게 매달 40만～60만원을 보조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노동
부는 ‘34주 이상요건’을 16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5)지방자치단체 시책 및 사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지원시책들을 결혼,임신,출산 및 자녀양육

의 생애경로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임신관련 지원 시책들로 신
혼부부 건강검진,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고 출산과 관련한 지원시책들로는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용품 제공,신생아 보험지원,농가도우미/보육도우미 지원 등이 추진되
고 있는데 출산 지원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은 주로 출산지원
금(155개 지역)또는 출산용품(72개 지역)을 채택하고 있다.자녀양육과정에
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140개)있으며,일부 지자체에
서만 양육비용 및 보육시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06).

가.출산 축하금 지급
출산 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을 사회적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한 것으

로 출산․육아용품을 지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시책으로 지급액은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출생아에게 10만원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셋째 자녀부터만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2006년 현재 서울에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세곳으로 서대문

구가 셋째 이후 출생 아동에게 한명당 10만원을 지급하고,마포구는 둘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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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양천구는 신생아 전원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전라남도는 출
산율의 급격한 저하 및 이농현상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추
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신생
아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데 2006년에만 8788명이 다달이 30만원씩 지원받
았고,여수시는 셋째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보성군
은 첫째 240만원,둘째 360만원,셋째 600만원을 준다.2003년부터 약 35만
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하였던 청원군은 2007년부터 출산 축하금으
로 전환돼 첫째 30만원,둘째,120만원,셋째 180만원을 지원한다.

나.보육료 지원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지방자
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서울시는 2006년 현재 셋째 아이 이후 출생아로
서 서울시의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만 2세 이하의 아동에게 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에 135,261명이 43,000,000천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았다.인천시의 경우에도 2004년 1월부터 취업한 산모가 셋
째아이를 출산하여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만 5세까지 월 20만원씩을 지원하
고 있다.한편 경남 산청군에서는 2004년 1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가 보육시
설에 입소한 경우에 본인 부담금 전액인 월 12만원에서 1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분만비용 지원
보건복지부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에 대한 임산부

의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2005년부터 보건 복지부는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분
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포함하여 전액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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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원하고 있고,미숙아 및 선청선 이상아의 경우 체중별로 300만원～
700만원까지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또한 모든 신생아에 대해 주요
산전하 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 기형아검사를 2004년부터 보험 급여하고
있고 2006년부터 모든 신생아에 대해 선청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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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본 연구는 여대생의 결혼의식과 자녀출산의식,저출산 현상과 출산정책에
대한 인지에 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을
알아보고,배경변인에 따른 여대생들의 실제 결혼의사와 결혼계획나이,자녀
출산의사와 실제 낳을 자녀수의 차이를 알아보고,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
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여대생의 결혼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여대생의 자녀출산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배경변인에 따라 여대생의 결혼의사와 결혼계획나이,자녀출산
의사와 실제 낳을 자녀수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여대생의 결혼의사와 결혼계획나이,자녀출산의사와 실제 낳을
자녀수는 어떤 배경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연구문제 5.여대생의 결혼의사와 결혼계획나이,자녀출산의사와 실제 낳을
자녀수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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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 및및및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지역 대학교에 재학중인 미혼여대생을 대상
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본 연

구의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지 못한 설문지와 부실하게 기재
되어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 72부를 제외한 총 328부를 최종분석자
료로 사용하였다.

333...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의의의 구구구성성성과과과 내내내용용용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
관련 특성,취업관련 특성에 관한 문항과 결혼의식에 관한 문항,자녀출산에
관한 문항,저출산 현상 및 정부정책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이는 한
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사용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설문지의 구체적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조사대상자인 여대생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연령,전
공,종교,가족형태,가정 월평균 소득,부모의 직업,부모의 최종학력,형제
관계,형제결혼 유무,부모의 이혼경험의 유무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9세 이하,20세～24세,25세 이상으로 나누어 측정

하였고,전공은 가족과 가정,자녀가치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생활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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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생활과학계열로 구분하고,종교는 종교의 유무로,가족형태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구분하고,성장지역은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으로 구분
하였다.
가족관련 변인은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부모의 부부 친밀도,부모와 본인

의 친밀도,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로 5점은 ‘매우 만족한다’,4점은 ‘만족한다’,3점
은 ‘보통이다’,2점은 ‘불만족 한다’,1점은 ‘매우 불만족한다’로 측정하였다.
취업관련 변인은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의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222)))결결결혼혼혼의의의식식식

결혼의식에 관한 문항은 결혼에 대한 인식,결혼 적령기에 대한 인식,결
혼의사,결혼의사가 있는 경우 결혼계획 나이,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결혼선택 이유와 독신선택 이유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하였다.또한 결혼의 의미,혼전 성관계,혼전 동거,이혼,만혼 등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5점은 ‘매우
그렇다’,4점은 ‘그렇다’.3점은 ‘보통이다’,2점은 ‘그렇지 않다’,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333)))자자자녀녀녀출출출산산산의의의식식식

자녀출산의식에 관한 문항은 자녀출산에 대한 생각,이상적 자녀수,실제
낳을 자녀수,실제 낳을 자녀수의 이유,자녀양육책임,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생각에 대해 질문하였고,부모 가치,입양,자녀교육 등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5점은 ‘매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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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점은 ‘그렇다’,3점은 ‘보통이다’,2점은 ‘그렇지 않다’,1점은 ‘전혀 그렇
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444)))저저저출출출산산산 현현현상상상과과과 출출출산산산정정정책책책

저출산 현상과 출산정책에 관한 문항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5점 리커트
척도로 5점은 ‘매우 그렇다’,4점은 ‘그렇다’,3점은 ‘보통이다’,2점은 ‘그렇지
않다’,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고,저출산 문제의 해결주체,출
산정책의 효율성과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는 정책 등으로 구성하였다.

444...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방방방법법법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각 분석 목적에 맞추어 SPSS WIN 14.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의식,자녀출산의식,저출산 현상의 의

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는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statistics)을 실행하였다.
결혼의사 및 자녀출산의사는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결혼계획 나이와 실제 낳을 자녀수는 변인
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analysis)과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을 사용하였고,집
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 방법인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Duncan'smultipletest)을 실시하였다.
결혼의사와 자녀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결혼계획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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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
석(multiple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이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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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24세가 55.8%로 가장 많았고,19세
이하는 27.7%,25세 이상은 16.5%로 나타났으며,평균 22.88세였다.
전공을 살펴보면 생활과학계열은 62.5%,비생활과학계열이 37.5%로 나타

나고 있다.
종교의 경우 63.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6.6%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가족형태를 살펴보면,핵가족은 92.1%,확대가족은 7.9%로 나타났다.
성장지역을 살펴보면,대도시에서 성장한 경우가 73.5%로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였으며,중․소도시는 20.1%,읍면지역은 6.4%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200만원 미만이 18.6%,200～400만원 미만이

48.8%,400만원 이상이 32.6%로 나타나고 있다.대체로 가정의 소득수준은
중상인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직업을 살펴보면,서비스 판매,근로자가 42.5%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전문가가 24.1%,준전문가,사무종사자가 23.8%로 나타났으며,어머
니의 직업은 주부가 55.7%로 가장 많았고,서비스 판매,근로자가 30.5%,준
전문가,사무종사자가 6.5%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의 경우 고졸이 53.5%,대졸이상이 37.8%,중졸이하 8.9%

순으로 나타났으며,어머니의 학력에서는 고졸이 62.8%,대졸이상이 20.3%,
중졸이하는 16.9%로 아버지의 학력보다 다소 낮은 경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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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관계를 살펴보면,형제가 1명인 경우가 59.1%로 가장 많았으며,2명
인 경우는 27.7%,3명 이상인 경우는 9.5%,외동인 경우가 3.7%로 나타났
다.형제가 있는 경우 중 형제가 결혼한 경우는 11.7%,형제가 결혼하지 않
은 경우는 88.3%로 나타났으며,부모의 이혼,별거 등의 경험 유무의 경우
는 없는 경우가 90.5%로 있는 경우 9.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7>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328)

*각변수의 결측치가 달라 표본수가 일치하지 않음.

변인 분류 N % 변인 분류 N %

연령

19세 이하
20～24세
25세 이상
M=21.88

91
183
54

27.7
55.8
16.5

부의
직업

관리자,전문가
준전문가,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근로자
기타

76
75
134
30

24.1
23.8
42.5
9.5

전공
생활과학계열
비생활과학계열

205
123

62.5
37.5

모의
직업

관리자,전문가
준전문가,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근로자
주부
기타

15
21
99
181
9

4.6
6.5
30.5
55.7
2.8

종교 유
무

208
120

63.4
36.6

부의
학력

종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8
168
119

8.9
53.5
37.8

가족
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302
26

92.1
7.9

모의
학력

종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55
204
66

16.9
62.8
20.3

성장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241
66
21

73.5
20.1
6.4

형제
관계

외동
1명
2명
3명이상

12
194
91
31

3.7
59.1
27.7
9.5

가정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61
160
107

18.6
48.8
32.6

형제
결혼

유
무

37
279

11.7
88.3

부모
이혼

유
무

31
297

9.5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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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가가가족족족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취취취업업업관관관련련련 특특특성성성

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 및 취업관련특성은 5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
렇다=5점,그렇다=4점,보통이다=3점,그렇지 않다=2점,매우 그렇지 않다=1
점)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은 평균 3.72(SD=.82)로 민주주의 성

향에 가까웠고,부모의 부부 친밀도는 평균 3.64(SD=.95)로 부모님의 관계는
친밀한 편이었으며,부모와 본인의 친밀도는 평균 3.91(SD=.85)로 친밀한 편
이었다.결혼한 형제가 있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평균 3.81(SD=.89)로 높은 편이었고,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평균 3.63
(SD=.93)로 높은 편이었다.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는 평균 4.41(SD=.74)로 높게 나타나 여대생의 대부

분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노동부(2000)에서 여대생의
취업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장래에 직업을 갖기 원하는 여학생이 98.6%
로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또한 김선영(2000)의 연구
결과에서 여대생의 62.2%가 취업을 하겠다고 하였고,진학 및 편입은
30.5%,결혼 및 무계획인 경우가 7.4%로 여대생들이 대학졸업 후 진학보다
는 취업계획을 가지고 있고,결혼보다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어한 결과
와 유사하며,이는 졸업 후 여학생들이 직업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
식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 41 -

<표 8>조사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 및 취업관련 특성
변인 특성 N 평균 표준편차

가족관련
변인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 327 3.72 .82

부모의 부부 친밀도 325 3.64 .95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327 3.91 .85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 36 3.81 .89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328 3.63 .93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328 4.4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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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결결결혼혼혼 의의의식식식

조사대상자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결혼에 대한 인식은 조사대상자의 64.6%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33.3%

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15.2%,하
는 편이 좋다는 49.4%,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29.0%,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4.3%,잘 모르겠다는 2.1%로 나타났다.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에서 조사한 연구결과 미혼여성 중에서 41.5%가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음’또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음’으로 대답한 결과와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
과 미혼여성의 경우는 긍정적인 태도는 49.2%,부정적인 태도는 48.6%로 나
타난 결과 보다 부정적 태도가 낮은 수치인데,조사대상자가 여대생이기 때
문에 미혼여성보다 결혼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혼적령기에 대한 인식은 67.7%가 적령기가 ‘있다’라고 하였으며 ‘없다’는

32.3%로 나타났다.결혼 적령기가 있다고 답한 조사대상자에게 여성의 이상
적 결혼나이를 조사한 결과 28～29세가 47.3%로 가장 많았고,27세 이하는
32.0%,30세 이상은 20.7%로 평균나이는 28.08세로 나타났다.이는 한국보건
사회연구원(2005)에서 미혼여성이 생각하는 결혼적령기 연령의 28.9세와 비
슷한 수치이다.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은 경제력(36.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신뢰와
사랑(24.5%),성격(16.4%),가정환경(11.5%)순으로 나타났는데,이는 한국보
건사회연구원(2005)에서 미혼여성의 경우 배우자 선택 고려사항 중 경제력
을 가장 중요시하였던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여대생들이 실제 결혼 할 생각이 있는지 향후 결혼의사를 조사한 결과는

결혼 할 생각이 ‘있다’는 89.0%,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11.0%로 나타났다.
결혼할 생각이 있는 여대생들에게 본인의 결혼계획 나이를 조사한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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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세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30세 이상이 36.0%,27세 이하는 25.3%
이였고 본인의 결혼계획나이는 평균 28.76세로 나타났다.이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2005)에서 미혼여성의 결혼계획 평균연령인 29.7세보다 약간 낮은 수
치이다.
조사대상자의 결혼계획여부에 따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이유로는 생의 동반자를 원해서(M=4.25)’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M=3.78)’,‘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
문에(M=3.72)’,‘자녀를 갖고 싶어서(M=3.47)’,‘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M=3.06)’순으로 나타났으며,‘남들도 대부분 하니까(M=2.74)’,‘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M=2.64)’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해서

(M=3.92)’가 가장 높았으며,‘결혼에 따른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M=3.83)’,‘결혼생활이 자유롭지 못해서(M=3.81)’,‘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나
이이므로(M=3.42)’,‘경제적 이유로(M=3.39)’순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2003년 여성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결혼계획이 없는 주된 이유로 여자의
경우 ‘나의 일에 더 열중하기 위해(26.2%)’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
기 때문(24.4%)’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고,경제적인 이유는 20.1%로 남
자보다 훨씬 적었고,특히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결혼으로 인한 책임
의무 부담’,‘결혼제도는 여성에 불리’등과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결혼을 기
피하는 요인이라고 대답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
다.
결혼에 관한 태도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의식을 나타내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항목은 평균
4.11(SD=.74)로 앞의 결혼인식이 긍정적 이였던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고,
결혼의 의미를 나타내는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균
4.09(SD=.77)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결혼관계의 의식을 나타내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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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보다 가족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라는 견해는 평균 3.75(SD=.85)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이혼의식을 나타내는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
다면 이혼하는 게 낫다’의 항목은 평균 3.24(SD=1.10)로 긍정적으로 나타났
으며,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조사에서 미혼여성의 65.0%가 이혼을
찬성하였던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경제조건을 나타내는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도 결혼할 것이

다’라는 항목은 평균 2.15(SD=.86)로 나타나 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경제력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결과와 일치한다.
동거의식을 나타내는 항목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

보는 것도 좋다’라는 항목은 평균 2.91(SD=1.09)로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의 조사결과 동거에 대해 미혼여성의 44.7%
가 찬성하여 보수적 경향을 보여주었던 결과와 일치한다.혼전 성관계에 대
한 항목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평균 2.97(SD=1.12),만혼에 대
한 항목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이다'는 평균 2.98
(SD=1.0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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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결혼 의식 (N=328)
변변변인인인 빈빈빈도도도 비비비율율율 변변변인인인 빈빈빈도도도 비비비율율율

결혼에
대한 인식

반드시 해야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좋고 안해도좋다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잘 모르겠다

50
162
95
14
7

15.2
49.4
29.0
4.3
2.1

배우자 선택시
고려사항

외모 등 신체적조건
경제력
학벌
종교
신뢰와 사랑
성격
가정환경
기타

23
211
8
31
143
96
67
5

3.9
36.1
1.4
5.3
24.5
16.4
11.5
0.9

결혼적령기
유무

있다
없다

222
106

67.7
32.3

결혼 계획
여부

있다
없다

292
36

89.0
11.0

여성의
이상적
결혼 나이
(N=222)

27세 이하
28～29세
30세 이상
(M=28.08)

71
105
46

32.0
47.3
20.7

본인의
결혼 계획
나이
(N=292)

27세 이하
28～29세
30세 이상
(M=28.76)

74
113
105

25.3
38.7
36.0

변변변인인인 평평평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결혼계획
유무의
이유

결혼할
생각이
있는
이유
(N=292)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동반자를 원해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녀를 갖고 싶어서
남들도 대부분 하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3.72
3.78
4.25
3.06
3.47
2.74
2.64

.74

.74

.66

.94
1.08
1.07
1.13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유
(N=36)

경제적 이유로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결혼생활이 자유롭지 못해서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해서
결혼생활을 해낼 자신이 없어서
결혼에 따른 의무와 역할의 부담
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이므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3.39
3.31
3.81
3.92
3.25
3.83
3.42
2.53

1.13
1.06
.95
.80
1.23
1.08
1.27
1.18

결혼에
관한
태도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도 결혼할 것이다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게 낫다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이다

4.11
4.09
3.75
2.15
2.97
2.91
3.24
2.98

.74

.77

.85

.86
1.12
1.09
1.1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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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자자자녀녀녀출출출산산산 의의의식식식

여대생의 자녀출산 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53.4%로 나타났으며,‘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39.6%,‘딸은 꼭 필요하다’
는 2.7%,‘아들은 꼭 필요하다’는 0.3%로 나타났다.
한 가정의 이상적 자녀수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2명 이상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구체적으로 2명이 68%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3
명 이상이 22.3%이였고,1명은 2.7%,없어도 상관없다는 7.0%로 평균 2.09
명으로 나타났다.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에서 미혼여성의 이상자녀
수에 대한 조사결과와 일치하며 평균 2.05명으로 나타난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녀양육의 책임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의 84.8%가 ‘부부공동’의 책임으로

생각하고,다음으로 ‘가족구성원 중 가능한 사람’이 9.5%,‘어머니’와 ‘국가’가
각각 2.4%로 나타나 자녀양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는 전통적 의식에
서 벗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후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한 항목은 ‘계속한다’가 48.5%,‘육아 후 다

시 직장생활을 계속한다’가 28.7%로,취업을 원하는 여대생들의 대부분이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의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인이 낳을 자녀수(출산의향 자녀수)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2

명 이상이 72.3%를 차지하였다.구체적으로 2명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명 이상이 19.6%이였으며,없어도 상관없다는 14.3%,1명은
13.4%로 평균 1.81명으로 나타났다.이상적 자녀수보다 실제 낳을 자녀수가
낮은 수치이다.
실제 낳을 자녀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로’,‘육체적․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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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때문에’,‘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가 각각 평균
3.80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남성과 공평하
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는 평균 3.64(SD=.91)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M=2.20)‘,‘필요성을 못 느껴서(M=2.55)’,‘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서(M=3.04)’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원하는 이유는 사회적 이유,가족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가정에서 여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를 2명이상 갖기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동은 외로울

까봐(M=4.13)’,‘자녀를 키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M=3.51’),‘자녀는 많을
수록 좋기 때문에(M=3.46’),‘노후에 외로울까봐(M=3.11)’는 긍정적으로 나타
났고,반면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M=2.23)’,‘가계 계승을 위해서(M=2.36)’,
‘노후에 경제적 부양 때문에(M=2.43)’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이는 한국보
건사회원구원(2005)의 연구에서 자녀가 부모 노후에 경제도움,가문계승,국
가의무 등의 도구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던 결과와 일치
한다.또한 이숙재(1983)의 연구에서도 여대생들은 자녀가 주는 개인적인 측
면과 가정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나,자녀가 정치적,경제
적,문화적으로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부모가치를 나타내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
다’라는 항목은 평균 4.11(SD=.74)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보건
사회연구원(2005)의 조사에서 미혼여성의 92.5%가 이 진술에 대해 찬성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녀교육의식을 나타내는 ‘나는 어떤 일을 해서라도 자녀를 끝까지 교육

시키겠다’는 평균 3.92(SD=.82)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이 조사결과는 출
산,자녀수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중에서 ‘자녀양육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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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 지원’을 가장 많은 선택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입양의식을 나타내는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

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라는 항목은 평균 3.42(SD=1.01)로 긍정적
인데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조사에서 미혼여성의 67.5%가 입양에
대해 찬성한 결과와 일치한다.
‘여성의 자유로운 생활 및 미용건강 등 개인적인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출산기피에 영향을 미친다’의 항목은 평균 3.39(SD=.85),‘여건이 된다면 자
녀는 많을수록 좋다’의 항목은 평균 3.35(SD=1.19)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항목은 평균 2.47

(SD=1.09)로 부정적으로 나타나 미혼여성의 78.0%가 반대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2005)조사와 일치한다.‘자녀를 키우는데 들이는 시간을 직장이나
일 등 사회적 성공을 위해 쓰는 것이 더 낫다’라는 항목의 평균은 2.82
(SD=.91)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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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자녀출산 의식 (N=328)
변변변인인인 빈빈빈도도도 비비비율율율 변변변인인인 빈빈빈도도도 비비비율율율

자녀에
대한 의식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
아들은 꼭 필요하다
딸은 꼭 필요하다
기타

175
130
1
9
13

53.4
39.6
.3
2.7
4.0

자녀양육의
책임

어머니
아버지
부부공동
가족구성원 중 가능
한 사람
국가

8
3
278
31
8

2.4
.9
84.8
9.5
2.4한 가정의

이상적
자녀수

없어도 상관없다
1명
2명
3명이상
M=2.09

23
9
223
73

7.0
2.7
68.0
22.3

결혼후
여성의
직장생활

계속한다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그만둔다
무조건 그만둔다
임신하면 그만둔다
육아 후 다시 직장
생활을 계속한다

159
61
1
7
94

48.5
18.6
.3
2.1
28.7

실제 희망
자녀수

없어도 상관없다
1명
2명
3명이상
M=1.81

47
44
173
64

14.3
13.4
52.7
19.6

변변변인인인 평평평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실제 희망
자녀수에
대한 이유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원하는
이유
(N=91)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2.20 1.13
필요성을 못 느껴서 2.55 1.17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서 3.04 1.07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3.76 .89
경제적 이유로(양육비용 및 교육비용) 3.80 .97
육체적․정신적 부담 때문에 3.80 .86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3.80 .95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남성과 공평하
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3.64 .91

자녀를
2명이상
갖기
원하는
이유
(N=237)

외동은 외로울까봐
자녀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계 계승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노후에 외로울까봐
노후에 경제적 부양때문에

4.13
3.46
3.51
2.36
2.23
3.11
2.43

.78
1.02
.90
.86
.82
1.05
.83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4.03 .78
여성의 자유로운 생활 및 미용건강 등 개인적인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출산기피에 영향을 미친다 3.39 .85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3.42 1.01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2.47 1.09
여건이 된다면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 3.35 1.19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들이는 시간을 직장이나 일등
사회적 성공을 위해 쓰는 것이 더 낫다 2.82 .91
나는 어떤일을 해서라도 자녀를 끝까지 교육 시키겠다 3.9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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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저저저출출출산산산 원원원인인인과과과 출출출산산산정정정책책책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의의의식식식

조사대상자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
비용의 상승(M=4.55)’이 가장 높았고,이는 정부 정책 중 출산,자녀수에 대
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조사한 결과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
35.8%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그 다음으로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등 사회지원 부족(M=4.26)’,‘경기 불황과
실업율 증가(M=4.12)’,‘취업여성의 증가(M=3.98)’,‘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확산(M=3.90)’,‘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기 원하는 의식
확산(M=3.63)’,‘초혼연령의 상승 및 이혼부부의 증가(M=3.55)’,‘남아선호사
상의 저하 등 자녀가치관의 변화(M=3.09)’순으로 나타났다.

<표 11>저출산 현상의 원인 (N=328)
저출산 현상의 원인 평균 표준편차

경기 불황과 실업율 증가 4.12 .70

취업여성의 증가 3.98 .80

초혼연령의 상승 및 이혼부부의 증가 3.55 .83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 4.55 .60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등 사회지원 부족 4.26 .76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기 원하는 의식확산 3.63 .89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확산 3.90 .81

남아선호사상의 저하 등 자녀 가치관의 변화 3.09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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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에 관한 의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저출산 문제의
해결주체를 조사한 결과는 ‘정부’가 57.6%로 가장 많았고,‘본인의 의지
(7.3%)’,‘기업(7.3%)’,‘사회단체(2.7%)’순으로 나타났다.기타의견으로는 이
모두가 해결주체가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중 출산,자녀수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

는 정책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 35.8%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이는 양육비와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
실을 반영하는 것이다.다음으로는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가
32.6%로,이는 본 연구에서 결혼 후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해 직장생활을 계
속한다가 48.5%,육아 후 다시 직장생활을 계속한다가 28.7%로,여대생들의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원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표 12>출산정책에 관한 의식 (N=328)
변인 분류 빈도 백분율

저출산 문제의
해결주체

본인의 의지
기업
정부
사회단체
기타

74
24
189
9
32

22.6
7.3
57.6
2.7
9.8

출산,자녀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부정책

출산축하금 지급
불임치료 및 기형아 검진비등 지원
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확충
아파트 우선분양 등 주거지원 강화
기타

24
45
214
235
99
33
6

3.7
6.9
32.6
35.8
15.1
5.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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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배배배경경경변변변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결결결혼혼혼 의의의사사사,,,결결결혼혼혼계계계획획획 나나나이이이,,,출출출산산산 의의의사사사,,,
실실실제제제 낳낳낳을을을 자자자녀녀녀수수수 차차차이이이 검검검증증증

111)))배배배경경경변변변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결결결혼혼혼의의의사사사 차차차이이이 검검검증증증

조사대상자의 결혼의사가 인구학적변인 및 가족특성 변인,취업관련 변인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배경변인에 따른 결혼의사에 대한 차이검증의 분석 결과는 <표 13>과

<표 14>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여대생의 전공,어머니의 학력,부모의 부부 친밀도,부모와 본인

의 친밀도,본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먼저,전공에 따른 결혼의사의 차이를 보면,결혼의사가 있는 경우는 생활

과학계열이 64.4%,비생활과학계열이 35.3%로 생활과학계열이 더 높게 나타
났으며,결혼의사가 없는 경우는 생활과학계열이 47.2%,비생활과학계열이
52.8%로 비생활과학계열이 더 높게 나타났다.이는 전공의 특성상 가정과
가족 등 가족가치관 교육을 많이 받는 생활과학계열의 여대생들이 결혼의사
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학력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결혼의사가

있는 여대생과 없는 여대생 모두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일 경우가 가장 많았
다.결혼의사가 있는 여대생의 어머니 학력은 대졸이상이 21.4%,중졸이하
는 15.5%였고,결혼의사가 없는 여대생의 어머니 학력은 중졸이하가 28.6%,
대졸이상이 11.4%로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김보경(2005)의 연
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본결
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의사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부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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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관련변인에서 부모의 부부 친밀도를 살펴보면 결혼의사가 있는 여대

생은 평균 3.70(SD=.92)으로 나타났고,결혼의사가 없는 여대생은 평균 3.11
(SD=1.06)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들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를 살펴보면 결혼의사가 있는 여대생은 평균

3.95(SD=.81)로 나타났고,결혼의사가 없는 여대생은 평균 3.64(SD=1.05)로
나타났다.즉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부모와 본인의 친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결혼의사가 있는 여대생은 평균 3.68(SD=.90)

로 나타났고,결혼의사가 없는 여대생은 평균 3.22(SD=1.07)로 나타났다.
즉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생활과학계열의 전공 일 때,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부모

의 관계가 친밀하고 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자신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사가 높다고 볼 수 있다.이것은 교육의 중요함과 자신의
생활이 만족스럽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것은 결혼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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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의사 차이 (N=328)

*p<.1, **p<.05, ***p<.01

변인 분류
있다 (N=292) 없다 (N=36)

x²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19세 이하
20～24세
25세 이상

79
166
47

27.1
56.8
16.1

12
17
7

33.3
47.2
19.4

1.21

전공 생활과학계열
비생활과학계열

188
104

64.4
35.6

17
19

47.2
52.8 4.03**

종교 유
무

189
103

64.7
35.3

19
17

52.8
47.2 1.98

가족
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271
21

92.8
7.2

31
5

86.1
13.9 1.97

성장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214
59
19

73.3
20.2
6.5

27
7
2

75.0
19.4
5.6

.07

가정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3
141
98

18.2
48.3
33.6

8
19
9

22.2
52.8
25.0

1.14

부의
직업

관리자,전문가
준전문가,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근로자
기타

66
69
124
24

23.3
24.4
43.8
8.5

10
6
10
6

31.3
18.8
31.3
18.8

5.38

모의
직업

전업주부
취업주부

164
126

56.6
43.4

17
18

48.6
51.4 .81

부의
학력

종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3
150
110

8.1
53.0
38.9

5
18
9

15.6
56.3
28.1

2.75

모의
학력

종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45
183
62

15.5
63.1
21.4

10
21
4

28.6
60.0
11.4

4.72*

형제
관계

외동
1명
2명
3명이상

11
173
80
28

3.8
59.2
27.4
9.6

1
21
11
3

2.8
58.3
30.6
8.3

.26

형제
결혼

유
무

32
249

11.4
88.6

5
30

14.3
85.7 .25

부모
이혼

유
무

25
267

8.6
91.4

6
30

16.7
83.3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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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가정특성 변인에 따른 결혼의사 차이 (N=328)

*p<.1, **p<.05, ***p<.01

222)))배배배경경경변변변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결결결혼혼혼계계계획획획 나나나이이이 차차차이이이 검검검증증증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관련 변인의 특성,취업관련 특성에 따
라 결혼계획나이의 차이를 조사하기위해 일원분신분석(One-wayANOVA)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분산분석 결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차이
를 파악하기 위한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multiple
test)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특성에 따른 결혼계획나이의 차이 검증의 분석결

과는 <표 15>와 <표 1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여대생의 연령,종교,가족형태,어머니의 학력,형제관계,형제결

혼의 유무,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여대생의 연령을 살펴보면,19세 이하의 여대생은 평균 27.93세,2

0～24세의 여대생은 평균 28.42세,25세 이상의 여대생은 평균 31.32세일 때
결혼을 계획하고 있으며,연령이 높을수록 결혼계획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

변인 분류
있다 (N=292) 없다 (N=36)

F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족관련
변인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 3.74 .78 3.64 1.10 .45

부모의 부부 친밀도 3.70 .92 3.11 1.06 12.73***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3.95 .81 3.64 1.08 4.33**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 3.87 .80 3.40 1.34 1.22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3.68 .90 3.22 1.07 7.81***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4.42 .73 4.31 .8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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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이는 현재 자신의 연령에 맞게 결혼계획연령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종교에 따른 결혼계획 나이는 종교가 있는 여대생일 경우에는 평균 28.57세,

종교가 없는 여대생일 경우에는 평균 29.10세로,종교가 없는 여대생이 있는
여대생보다 결혼연령을 높게 계획하였다.
가족형태에 따른 결혼계획나이는 핵가족인 여대생은 평균 28.68세,확대가족

인 여대생은 29.74세로 나타났는데,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인 여대생이 핵가족인
여대생보다 결혼연령을 높게 계획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보면,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일 경우 29.32세,고졸

일 경우 28.77세,대졸이상일 경우 28.24세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
연령을 높게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관계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형제가 3명 이상일 경우

30.27세로 결혼계획나이가 가장 높고,형제가 2명일 때는 29.20세,형제가 1명
일 때는 28.34세,외동일 경우 28.09세로 나타났으며 형제가 많을 경우 결혼계
획나이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한 형제가 있는 경우 결혼한 형제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결혼연령

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결혼한 형제가 있는 여대생은 31.05세,결혼한 형제가
없는 여대생은 28.49세로 결혼연령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대생의 결혼계획연령은 부모의 부부 친밀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데,부모가 서로 친밀하지 않을수록 결혼계획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여대생의 결혼계획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났다.연령이 높을수록,종교가 없는 여대생일 경우,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
록,형제가 많을수록,형제가 결혼한 경우,부모의 부부친밀도가 낮을수록 결
혼계획연령을 높게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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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계획나이 차이 (N=292)

*p<.1, **p<.05, ***p<.01

변인 분류 N 평균 (D) 표준편차 F값

연령
19세 이하
20～24세
25세 이상

79
166
47

27.93A
28.42A
31.32B

1.92
1.93
2.37

47.32*

전공 생활과학계열
비 생활과학계열

188
104

28.59
29.05

2.27
2.34 2.71

종교 유
무

189
103

28.57
29.10

2.37
2.15 3.54*

가족
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271
21

28.68
29.74

2.27
2.62 4.16**

성장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214
59
19

28.67
28.76
29.68

2.34
2.08
2.52

1.70

가정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3
141
98

28.77
28.79
28.70

2.76
2.10
2.35

.04

부의
직업

관리자,전문가
준전문가,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근로자
기타

66
69
124
24

28.44
28.46
28.93
29.27

2.55
1.70
2.25
3.00

1.43

모의
직업

전업주부
취업주부

164
126

28.68
28.83

2.17
2.48 .31

부의
학력

종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3
150
110

28.87
28.95
28.40

2.64
2.21
2.29

1.90

모의
학력

종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45
183
62

29.32A
28.77AB
28.24B

2.67
2.01
2.75

2.93*

형제
관계

외동
1명
2명
3명이상

11
173
80
28

28.09A
28.34AB
29.20B
30.27C

1.14
2.12
2.57
2.15

7.68***

형제
결혼

유
무

32
249

31.05
28.49

2.91
2.06 38.54***

부모
이혼

유
무

25
267

29.22
28.71

2.53
2.2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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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가정특성 변인에 따른 결혼계획나이 차이 (N=292)

*p<.1, **p<.05, ***p<.01

333)))배배배경경경변변변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자자자녀녀녀출출출산산산의의의사사사 차차차이이이 검검검증증증

조사대상자의 자녀출산의사가 인구학적변인 및 가족특성 관련 변인,취업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수
행하였다.
배경변인에 따른 자녀출산의사의 차이검증의 결과는 <표 17>과 <표 18>

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중 전공,부모의 부부 친밀도,부모와 본

인의 친밀도,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있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전공에 따른 자녀출산의사의 차이를 살펴보면,자녀가 있어야 한다

의 경우는 생활과학계열이 70.3%,비생활과학계열이 29.7%로 생활과학계열

변인 분류 회귀계수 B F값 R2

가족관련
변인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
상수

-.106
29.142 .366 .001

부모의 부부 친밀도
상수

-.338**
30.000 5.297 .018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상수

.004
28.733 .000 .000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
상수

.478
29.228 .518 .018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상수

.069
28.500 .215 .001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상수

-.287
30.027 2.427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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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의 경우는 생활과학계열이
52.3%,비생할과학계열이 47.7%로 나타났다.즉,생활과학계열인 여대생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의 비율이,비생활과학계열의 여대생은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이는 전공의 특성상 가정과 가족 등
가족가치관 교육을 많이 받는 생활과학계열의 여대생들이 자녀출산의사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부부 친밀도를 살펴보면,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대생

은 평균 4.01(SD=.79),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은 평균
3.81(SD=.89)로 나타났다.즉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여대생의 부모의 친밀도
가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 부모 보다 부부 친밀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를 살펴보면,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대

생은 평균 3.80(SD=.92),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은 평균
3.48(SD=.95)로 나타났다.즉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대생과 부모
의 친밀도가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과 부모의 친밀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자녀가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여대생의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평균 4.09(SD=.81),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의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평균 3.55
(SD=.52)로 나타났다.즉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여대생의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의 형제의 결혼생활 만
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은 평균

3.74(SD=.87)로 나타났고,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은 평
균 3.50(SD=.98)으로 나타났다.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대생이 자
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대생보다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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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생활과학계열의 전공 일 때,부모의 관계가 친밀할수록,본인

과 부모가 친밀할수록,형제의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자신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의식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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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출산의사 차이 (N=315)

*p<.1, **p<.05, ***p<.01

변인 분류
있어야 한다
(N=185)

없어도 상관없다
(N=130) x²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19세 이하
20～24세
25세 이상

55
95
32

29.7
53.0
17.3

32
79
19

24.6
60.8
14.6

1.89

전공 생활과학계열
비 생활과학계열

130
55

70.3
29.7

68
62

52.3
47.7 10.6***

종교 유
무

121
64

65.4
34.6

78
52

60.0
40.0 .96

가족
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170
15

91.9
8.1

120
10

92.3
7.7 .02

성장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136
37
12

73.5
20.2
6.5

94
28
8

72.3
21.5
6.2

.12

가정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28
98
59

15.1
53.0
31.9

29
60
41

22.3
46.2
31.5

2.88

부의
직업

관리자,전문가
준전문가,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근로자
기타

47
43
74
14

26.4
24.2
41.6
7.9

27
31
55
12

21.6
24.8
44.0
9.6

1.07

모의
직업

전업주부
취업주부

107
76

58.5
41.5

71
58

55.0
45.0 .36

부의
학력

종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13
103
62

7.3
57.9
34.8

13
59
53

10.4
47.2
42.4

3.49

모의
학력

종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5
121
37

13.7
66.1
20.2

25
77
27

19.4
59.7
20.9

2.06

형제
관계

외동
1명
2명
3명이상

7
110
47
21

3.8
59.5
25.4
11.4

5
78
41
6

3.8
60.6
31.5
4.6

5.07

형제
결혼

유
무

23
155

12.9
87.1

11
114

8.8
91.2 1.25

부모
이혼

유
무

18
167

9.7
90.3

13
117

10.0
90.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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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가정특성 변인에 따른 출산의사 차이 (N=315)

*p<.1, **p<.05, ***p<.01

444)))배배배경경경변변변인인인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실실실제제제 낳낳낳을을을 자자자녀녀녀수수수 차차차이이이 검검검증증증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관련 변인의 특성,취업관련 특성에
따라 실제 낳을 자녀수의 차이를 조사하기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분산분석 결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Duncan'smultipletest)을 실시하였다.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의 차이 검증의 분석결과는 <표 19>와 <표 20>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여대생의 연령,전공,종교,성장지역,부모의 부부 친밀도,부모

와 본인의 친밀도,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먼저 여대생의 연령과 실제 낳을 자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19세 이하의

변인 분류
있어야 한다
(N=185)

없어도 상관없다
(N=130) F값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족관련
변인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 3.75 .83 3.70 .78 .29

부모의 부부 친밀도 4.01 .79 3.81 .89 4.32**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3.80 .92 3.48 .95 8.82***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 4.09 .81 3.55 .52 4.09*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3.74 .87 3.50 .98 5.24**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4.42 .76 4.45 .6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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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은 평균 1.96명,20～24세의 여대생은 평균 1.81명,25세 이상의 여대
생은 평균 1.54명으로,연령이 낮은 여대생일수록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이
나타났다.연령이 낮은 여대생은 20대 중후반 이후보다는 결혼과 출산까지
간격이 보다 덜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이는 김보경(2005)의 연구에서 연
령이 낮을수록 실제 희망자녀수가 많이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전공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생활과학계열의 여대

생이 평균 1.98명,비생활과학계열의 여대생이 평균 1.52명의 자녀수를 낳을
것으로 계획하였다.이는 결혼의사와,자녀의사의 연구결과에서 생활과학계
열의 여대생이 결혼할 의사가 높았고,자녀의사에서 긍정적인 반면,비생활
과학계열의 여대생은 부정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종교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는 종교가 있는 여대생일 경우에는 평균

1.88명,종교가 없는 여대생일 경우에는 1.68명으로 종교가 있는 여대생이
없는 여대생보다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이 나타났다.
성장지역과 실제 낳을 자녀수와의 관계는 대도시에서 성장한 여대생은 평균

2.07명,중소도시에서 성장한 여대생은 평균 2.00명,읍면지역에서 성장한 여대
생은 평균 2.14명으로 읍면지역에서 자란 여대생일수록 많은 자녀를 낳을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김보경(2005)의 연구에서 읍면지역에서 자란 대학생이 2
명 이상의 실제 자녀수를 갖기 희망하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족관련 변인에서는 부모의 부부 친밀도,부모와 본인의 친밀도,본인의 가

정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부모가 서로 친밀할수록,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요약하면,연령이 낮을수록,생활과학계열의 전공의 여

대생일수록,종교가 있을수록,읍면지역에서 성장한 여대생일수록,부모가 서
로 친밀할수록,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
록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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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 차이 (N=328)

*p<.1, **p<.05, ***p<.01

변인 분류 N 평균 (D) 표준편차 F값

연령
19세 이하
20～24세
25세 이상

91
183
54

1.96A
1.81AB
1.54B

.93
1.03
.86

3.12**

전공 생활과학계열
비생활과학계열

205
123

1.98
1.52

.89
1.07 17.65***

종교 유
무

208
120

1.88
1.68

1.00
.94 3.48*

가족
형태

핵가족
확대가족

302
26

1.80
1.85

.97
1.16 .04

성장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241
66
21

1.73
2.00
2.14

.96
1.02
1.01

3.35**

가정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61
160
107

1.59
1.85
1.87

.97

.92
1.07

1.86

부의
직업

관리자,전문가
준전문가,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근로자
기타

76
75
134
30

1.89
1.83
1.84
1.47

1.05
.88
.96
1.07

1.48

모의
직업

전업주부
취업주부

181
144

1.80
1.83

.93
1.04 .09

부의
학력

종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28
168
119

1.86
1.85
1.76

.97

.88
1.12

.26

모의
학력

종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55
204
66

1.73
1.83
1.85

.99

.93
1.13

.28

형제
관계

외동
1명
2명
3명이상

12
194
91
31

2.00
1.74
1.81
2.16

.74
1.02
.98
.78

1.83

형제
결혼

유
무

37
279

1.65
1.82

.95
1.00 .98

부모
이혼

유
무

31
297

1.74
1.81

1.09
.9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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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가정특성 변인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 차이 (N=328)

*p<.1, **p<.05, ***p<.01

변인 분류 회귀계수 B F값 R2

가족관련
변인

부모의 민주주의 성향
상수

.81
1.505 1.479 .005

부모의 부부 친밀도
상수

.198***
1.080 12.340 .037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상수

.118*
1.345 3.381 .010

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
상수

.184

.883 1.066 .030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상수

.136**
1.316 5.466 .016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상수

.066
1.515 .818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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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결결결혼혼혼 의의의사사사,,,결결결혼혼혼계계계획획획 나나나이이이,,,출출출산산산 의의의사사사,,,
실실실제제제 낳낳낳을을을 자자자녀녀녀수수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분분분석석석

여대생의 배경변인들이 결혼의사,결혼계획나이,출산의사 및 실제 낳을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
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가족특성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고,그 결과 다중공선성이 높은 가족특성 변인들을 나누어서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111)))결결결혼혼혼의의의사사사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인구학적 변인,가족특성 변인,취업관련 변
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순차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합적 모형이라 할 수 있는 모형3의 분석결과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
었다.전공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데 생활과학계열의 전공이 비
생활과학계열보다 결혼의사가 1.94배 높게 나타났다.부모의 부부 친밀도도
정적으로 유의하여 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결혼의사가 높
다고 설명할 수 있다.그밖에 취업관련변인은 여대생의 결혼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생활과학계열일 때,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 때 결혼할

경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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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결결결혼혼혼계계계획획획 나나나이이이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여대생의 결혼계획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된
회귀분석 결과는 <표 22>에 제시하였다.
최종모형인 모형3의 분석결과 결혼계획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

령,종교,가족형태,성장지역,부모의 부부 친밀도,본인의 가정생활만족도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연령과 가족형태,본인의 가
정생활 만족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종교,성장지역,부모의 부부 친밀
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종교가 없을수록,확대가족일수록,대도시가 아닌 곳

에서 자랐을수록,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낮을수록,본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계획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3-1의 결과,다른 관련 변인들을 통제 했을때,형제가 많을수

록,부모와 본인의 친밀도가 높을수록,부모의 부부친밀도가 낮을수록 결혼
계획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관계가 친밀할수록 자녀는 결혼을 더 빨리하기를 원하고,부

모와 자녀관계가 친밀할수록 자녀는 결혼을 더 늦게 하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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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결혼의사의 영향요인 (N=325)

*p<.1, **p<.05, ***p<.01
주1)전공:생활과학계열=1,비생활과학계열=0
주2)종교:있음=1,없음=0
주3)가족형태:확대가족=1,핵가족=0
주4)어머니 학력:대졸이상=1,고졸이하=0

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인구학적
변인

연령
전공1)
종교2)
가족형태3)
어머니 학력4)

-.007
.763**

.316
-.903*

.729

.993
2.144
1.371
.406
2.073

.007

.669*

.213
-.753
.599

1.007
1.952
1.238
.471
1.821

-.001
.725*

.274
-.852
.683

.999
2.065
1.315
.426
1.980

-.010
.714*

.219
-.737
.589

.990
2.043
1.245
.479
1.803

.008

.668*

.209
-.754
.599

1.008
1.951
1.232
.471
1.821

.012

.664*

.200
-.732
.632

1.012
1.943
1.222
.481
1.881

가족특성
변인

부모의 부부
친밀도 .521***1.683 .482**1.619.464**1.591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365* 1.441 .080 1.084 .085 1.088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441**1.554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159 1.172

상수 1.675 -.335 .183 .290 -.522 -1.257

x² 9.727* 16.879* 12.720** 15.071** 16.983** 17.405**

PsudoR² .029 .049 .037 .044 .049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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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결혼계획 나이의 영향요인 (N=325)

*p<.1, **p<.05, ***p<.01
주1)전공:생활과학계열=1,비생활과학계열=0
주2)종교:있음=1,없음=0
주3)가족형태:확대가족=1,핵가족=0
주4)성장지역:대도시=1,나머지=0
주5)가정소득:400만원 이상=1,400만원 이하=0

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β β β β β β β

인구학적
변인

연령
전공1)
종교2)
가족형태3)
성장지역4)
가정소득5)
형제관계

.574***

.008
-.098**

.081*

-.100**

-.074
.082

.571***

.018
-.096**

.080*

-.101*

-.056
.079

.576***

.005
-.101**

.081*

-.103*

-.085*

.088*

.573***

.006
-.103**

.088*

-.099**

-.081*

.084*

.567***

.017
-.100**

.076
-.111**

-.062
.091

.561***

.020
-.107**

.086*

-.103**

-.056
.081

.573***

.017
-.100**

.077
-.109**

-.061
.091*

.565***

.020
-.107**

.087*

-.102**

-.055
.081

가족특성
변인

부모의 부부
친밀도 -.063 -.137** -.141** -.139** -.142**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062 .135** .134**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052 .132** .130**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029 .020

상수 20.130 20.724 19.425 19.683 19.942 20.386 19.482 20.068

F값 25.406*** 22.231*** 22.231*** 22.396*** 20.720*** 20.615*** 18.641*** 18.516***

R² .385 .388 .387 .388 .401 .399 .401 .400

adjR² .370 .371 .369 .370 .381 .380 .380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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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출출출산산산의의의사사사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분석결과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아버지 학력,부모의 부

부 친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전공,아버지 학
력,부모의 부부 친밀도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생활과학계열일 때,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일 때,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 때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경향이 높다.

444)))실실실제제제 낳낳낳을을을 자자자녀녀녀수수수의의의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여대생의 실제 낳을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
시된 회귀분석 결과는 <표 2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실제 낳을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전공,종교,형

제관계,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전공,종교,형제관계,부모
의 부부 친밀도는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적을수록,생활과학계열 일수록,종교가 있을수록,형제가 많을수
록,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수록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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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출산의사의 영향요인 (N=303)

*p<.1, **p<.05, ***p<.01
주1)전공:생활과학계열=1,비생활과학계열=0
주2)종교:있음=1,없음=0
주3)아버지 학력:고졸=1,나머지=0

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B Exp

(B)

인구학적
변인

연령
전공1)
종교2)
아버지 학력3)
형제관계

-.005
.671***

.301

.412*

.121

.995
1.957
1.352
1.510
1.128

-.001
.622***

.251

.448*

.102

.999
1.863
1.285
1.565
1.108

-.006
.664***

.288

.421*

.141

.994
1.942
1.334
1.523
1.151

-.012
.647**

.253

.409*

.118

.988
1.911
1.288
1.505
1.126

-.002
.627**

.253

.446*

.113

.998
1.872
1.288
1.562
1.119

-.001
.621**

.242

.442*

.104

.996
1.861
1.273
1.555
1.109

-.003
.625**

.248

.443*

.111

.997
1.869
1.281
1.558
1.117

-.009
.645**

.235

.473*

.101

.991
1.905
1.265
1.605
1.107

가족특성
변인

부모의 부부
친밀도 .347*** 1.415 .295* 1.342 .295* 1.344 .281* 1.325 .287* 1.332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282** 1.326 .529 1.115 .082 1.085 .056 1.057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261** 1.298 .089 1.093 .045 1.046 .090 1.095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232 .793

상수 -.646 -1.937 -1.774 -1.394 -2.176 -1.999 -2.148 -1.061

x² 12.812*** 19.786*** 16.622** 16.768** 20.181*** 20.08*** 20.232*** 22.004***

PsudoR² .040 .061 .052 .052 .062 .062 .062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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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실제 낳을 자녀수의 영향요인 (N=325)

*p<.1, **p<.05, ***p<.01
주1)전공:생활과학계열=1,비생활과학계열=0
주2)종교:있음=1,없음=0
주3)성장지역:대도시=1,기타=0
주4)가정소득:400만원 이상=1,400만원 이하=0

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β β β β β

인구학적
변인

연령
전공1)
종교2)
성장지역3)
가정소득4)
형제관계

-.188***

.196***

.113**

.056

.090
147***

-.181***

.183***

.096*

.053

.063
.157***

-.186***

.190***

.107**

.056

.080
.153***

-.191***

.188***

.101*

.052

.078
.148***

-.181***

.182***

.096*

.053

.063
.158***

-.181***

.182***

.096*

.054

.063
.158**

가족특성
변인

부모의 부부
친밀도 .129** .124* .124*

부모와 본인의
친밀도 .079 .008 .008

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098*

취업관련
변인

본인의
취업희망 정도 -.001

상수 2.088 1.579 1.717 1.766 1.558 1.562

F값 6.799*** 6.977*** 6.138*** 6.348*** 6.088*** 5.394***

R2 .113 .133 .119 .122 .134 .134

adjR2 .096 .114 .099 .103 .112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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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결결과과과 및및및 논논논의의의

본 연구는 여대생의 결혼의식,자녀출산의식 및 저출산의 현상과 출산정
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곧 결혼과 출산을 앞둔 여대생들의 실제 결혼
과 출산계획을 조사하여 우리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결혼의식에 대한 조사결과 결혼인식은 64.6%가 긍정적으로 나타났

으며,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15.2%,하는 편이 좋다는 49.4%,해도 좋
고 안 해도 좋다가 29.0%,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4.3%,잘 모르겠다는
2.1%로 나타났다.배우자 선택 시 고려사항은 경제력이 가장 높았고,신뢰
와 사랑,성격,가정환경 순이었고,결혼적령기에 대해 67.7%가 적령기가
‘있다’라고 하였으며,여성의 이상적 결혼나이를 조사한 결과 평균 28.08세로
나타났고,향후 결혼의향을 조사한 결과 89.0%가 결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였으며,본인의 결혼계획 나이는 평균 28.76세였다.결혼을 할 생각이 있
는 이유로 인생의 동반자를 원해서가 가장 높았으며,경제적 안정,나에게
도움,자녀를 갖기 위해,성적욕구 충족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의무나 부모로부터 독립의 이유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결혼 할 생각
이 없는 이유는 자아실현과 자기개발 위해가 가장 높았으며,결혼의 의무와
역할부담,자유롭지 못한 생활,결혼하기에 이른 나이,경제적 이유 순으로
나타났다.여대생들은 결혼인식,결혼의 의미,결혼관계의 의식에 대하여 긍
정적 이였지만,경제조건,혼전동거,혼전 성관계,만혼의 문제에는 부정적으
로 견해를 보였다.
둘째,자녀출산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로 53.4%가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 하였고,39.6%는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였다.한 가정의 이상적 자녀수는
2명 이상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평균 2.09명으로 나타났다.실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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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낳을 자녀수는 2명 이상이 72.3%를 차지하여 평균 1.81명으로 나타나
이상적 자녀수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육체적,정신적 부

담,직장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가사 및 양육의 불공평 분담의 이유가 긍정
적으로 나타났으며,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필요성을 못 느껴서,부부만의
생활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원하는 이유는
사회적 이유,가족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가정에서 여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녀를 2명이상 갖기
원하는 이유로는 외동의 외로움,자녀키움의 즐거움,자녀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노후의 외로움 등의 이유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책임감,가계계승,노후에 경제적 부양 등의 이유는 부정적으로 나타
났다.
자녀양육의 책임에 대해 85.4%가 부부공동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었으

며,조사대상자의 77.2%가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의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부모가치,자녀교육의식,입양의식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결

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부정적,자녀를 키우는데 들이는 시
간을 직장이나 일 등 사회적 성공을 위해 쓰는 것이 더 낫다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조사대상자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을 제일로 꼽았고,사회지원 부족,경기 불황과 실업율 증가,취업여성
의 증가,독립적 생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순으로 나타났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중 출산,자녀수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이 가장 많았고,산전 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
대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넷째,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결혼의사의 차이검증의 결과 전공,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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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력,부모의 부부 친밀도,본인과 부모의 친밀도,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
에 영향을 받았는데,생활활과학계열의 전공일 때,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
록,부모의 관계가 친밀하고 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자신의 가정생활 만
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사가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결혼계획 나이의 차이검증의 결과 연령,종교,어

머니의 학력,형제관계,형제 결혼유무,부모의 부부 친밀도에 영향을 받았고,
연령이 높을수록,종교가 없는 여대생일 경우,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형
제가 많을수록,형제가 결혼한 경우,부모의 부부친밀도가 낮을수록 결혼계획
연령을 높게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출산의사의 차이검증 결과 전공,부모의 부부

친밀도,본인과 부모의 친밀도,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받았는데,생활과학계열의 전공일 때,부모의 관계가 친밀
할수록,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형제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자
신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의식에 긍정적이였
다.
조사대상자의 변인에 따른 실제 낳을 자녀수의 차이검증의 결과 연령,전공,

종교,성장지역,부모의 부부 친밀도,본인과 자녀의 친밀도,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받았으며,연령이 낮을수록,생활과학계열의 전공의 여대생일
수록,종교가 있을수록,읍면 지역에서 성장한 여대생일수록,부모가 서로 친
밀할수록,본인과 부모가 친밀할수록,본인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
제 낳을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고,생활과학계열일 때,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 때 결혼의사가 있는 경향이 높다.
여대생의 결혼계획나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종교,가족형태,성

장지역,부모의 부부 친밀도,본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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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즉 나이가 많을수록,종교가 없을수록,확대가족
일수록,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자랐을수록,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낮을수록,
본인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계획연령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출산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아버지 학력,부모의 부부 친밀도

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생활과학계열일 때,아버
지의 학력이 고졸일 때,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 때 자녀가 있어야 한다
는 경향이 높다.
실제 낳을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전공,종교,형제관계,부

모의 부부 친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나이가
적을수록,생활과학계열 일수록,종교가 있을수록,형제가 많을수록,부모의
부부 친밀도가 높을수록 실제 낳을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여대생들은 미혼남녀들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결혼이나 자녀출

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대생들 대부분이
한 가정의 이상적인 자녀수보다 실제로 희망하는 자녀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사회의 육아와 교육의 어려움을 크게 느
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인을 살펴보고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제도와 시설마련이 시급하며,여성들이 안심하고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여대생의 실제 결혼계획과 출산계획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공이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생활과학계열의 여대생은 비생활과학계열에 비
해 전공의 커리큘럼에서 가정,가족,자녀 출산에 대해 교육을 많이 받고 있
는데,이는 생활과학계열 전공 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여대생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심어줄 교과과정,결혼과 출산의 긍정적 의식,저
출산 현상의 문제인식을 갖기 위한 교양과목의 개설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 77 -

본다.
셋째 부모의 부부 친밀감,본인과 부모의 친밀감,본인의 생활만족도 등

가정관련 특성 변인도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는 가정생활에서 보
여지는 부모의 모습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형
성되며,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미혼 남․녀를 위한 결
혼과 출산에 관한 교육뿐 아니라 개별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도 장기적인 결혼․출산의식 변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
다.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가정교육,사
회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의식전환 운동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의식전환을
위한 홍보,교육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 및 NGO
와 연계하여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사회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

시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이나 결혼교육,그리고 가족문화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적극 활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고

각 가정의 주부 및 남편을 동원하여 저출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교
육프로그램으로 그들의 의식을 전환하여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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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onFemaleCollegeStudents'ViewsonMarriageandChildbirth

Cho,YunJung
Dept.ofFamilyCulture& ConsumerScience
TheGraduateSchool
SungshinWomen'sUniversity

Theobjectivesofthisresearchareasfollows:toanalyzeperceptions
offemalecollege students on marriage,children,childbirth,low birth
rates,and maternity policies;to analyze theintentson marriageand
children offemalecollegestudents,whoaresoon togetmarriedand
havechildren;tofindwhatvariablesbringabouttheseeffects;tosurvey
plans,which these women have on marriage age and number of
children;tofindthevariables,whichcausedtheseeffects.
Forthepurposeoftheresearch,asurveywasconductedon328single

femalecollegestudents,attending schoolslocatedin Seoul.TheSPSS
statisticalprogram was used for frequency,percentage,mean,cross
analysis,dispersionanalysis,andrecurrenceanalysis.
The results ofthe research are as follows.First,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showedthatthesubjectswerewomenintheirearly20s,
majoring in domesticscienceand had been broughtup in big cities.
They wereliving withtheirparentsand2siblings,andtheacademic



backgroundand incomeoftheparentswereboth aboveaverage.The
family characteristics were are follows:democratic tendency of the
parents,intimacybetweentheparents,marriagesatisfactionofsiblings,
andpersonalsatisfactiontowardsfamilylifewereallveryhigh;mostof
theinterviewedfemalestudentswantedtogetajobaftergraduation.
Second,mostintervieweesshowedpositiveresponsestowardsmarriage

andsaidfinancialstrengthwasthemostimportantfactorinconsidering
ahusband.67.7% saidthatthereisanadequateagetogetmarried,and
thisageturned outto be28.08.89.0% oftherespondentssaid they
wouldliketogetmarried,andtheaverageageformarriageagewas
28.76.Themostpopularreasonformarriagewas,'tofindapartnerin
life.''A responsibilitytogetmarried',or'tobecomeindependentfrom
parents'receivednegativeresponses.Reasonsbehindnotwantingtoget
married were, 'for self-realization and personal development' and
'responsibilities and roles following marriage'. The female college
students had positive attitudes towards marriage,its meaning,and
marriagerelationships.However,theyhadnegativeperspectivestowards
divorce, financial conditions, premarital cohibition, premarital sexual
intercourse,andlatemarriage.
Third,53.4% oftherespondentssaidthatchildrenarenecessary,and

39.6% saidthatitwasalrighttonothavechildren.Theidealnumberof
children was 2.09, and the actual number of children that the
respondentswereplanningtohavewas1.81.
Thereasonsfornotwantingtohavechildrenorwantingtohavejust

onewere:financialreasons,physical/psychologicalburden,difficulty in
keeping a balance between the family and work,unfair sharing of



houseworkandbringingupchildren.Thisshowsthatfamilymattersare
importantto thesewomen,and thatthey think thattherearemany
burdens associated with housework.When the students were asked
about2ormorechildren,theysaiditwouldbenicebecausethechildren
would notbelonely,itwould bejoyfulto bring them up,and itis
bettertohavemore.Ontheotherhand,thenegativereasonsweresocial
responsibilities,familysuccession,andeconomicalsupportatoldage.On
low birthrates,57.6%ofrespondentsthoughtthatthegovernmentshould
bethekey playerin solving theproblem,and77.2% wanted tokeep
theirjobsaftermarriage.Regarding questionsongovernmentalpolicies
thatmightaffectchildbirthandthenumberofchildreneachfamilyhas,
mostrespondents said the mosteffective policy would be financial
supportandmaternalleave.
Femalecollegestudentswerefullyawareoftheproblemscausedby

low birthrates,andshow positiveresponsestowardssocialsupport,birth
avoidance factors,parentalvalues,educationalvalues,and adoption.
Concerninglow birthrates,respondentsthoughtthatrisesincostsrelated
to raising children and education,lack ofsocialsupport,economical
stagnationandunemployment,increaseinemployedwomen,independent
lifestyleandindividualism wereresponsiblefactors,inorder.
Fourth,asaresultoftheresearch analyzed thewillingnesstoget

marriedbasedonbackground,women,whomajoredindomesticscience
orhumanitieswithmothersthathadhigheducationalbackgrounds,who
hadcloserelationshipswiththeirparentsandwhoweresatisfiedwith
theirfamilylife,showedmorewillingnesstowardsgettingmarried.Also,
women,whomajoredindomesticscience,whowereclosedwiththeir



parents,whohadsiblingsthatweresatisfiedwiththeirmarriages,and
whoweresatisfied with theirfamily life,weremorepositivetowards
havingchildren.
Fifth,women,who are old,who study domestic science,who had

religion and lived with theirparents,who had married siblings,and
whoseparentshadcloserelationshipbetween each other,wereaptto
show highmarriageagegoals.Moreover,thenumberofchildrenwere
tend to bemorewhen thewomen areolder,themarriageagegoals
weresettobehightowomenwhoaremajoringindomesticscience,
andthosewithfatherswithlow educationalbackgroundshadatendency
toplantohavemanychildren.
Mostfemalecollegestudentsrespondedwith lowernumbersin the

actualnumberofchildrentheywereplanningtohavethanthenumber
theythoughtideal.Thisshowsthatwomenareexperiencingdifficulties
in raising and educating children,and this calls fora bettersocial
structureandfacilitiesthatcansupportchildraising.Also,thesociety,
asawhole,mustbemorewilling togivewomenmaternity leave.A
continuous movementtowards a new socialconsciousness must be
implemented,and socialeducation fora more positive perspective on
marriageandchildbirthmustbecarriedout.



설  설  설  설  문  문  문  문  지지지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대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

니다.

  본 설문에 대해 옳은 답이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소에 생

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본 연구를 위한 통계적인 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약

속드리며, 응답해 주신 자료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정확하고 솔직하게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 소비자학과

조윤정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질문에 질문에 질문에 질문에 내용을 내용을 내용을 내용을 적어주시거나 적어주시거나 적어주시거나 적어주시거나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곳에 곳에 곳에 곳에 ⅤⅤⅤⅤ표를 표를 표를 표를 하여주십시오하여주십시오하여주십시오하여주십시오....

1. 귀하는 현재 몇 세 입니까?    만          세

2.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전공

3.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없다    ⑤ 기타          

4. 귀하 가족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부모님      ② 부모님+형제,자매     ③ 조부모님+부모님+형제,자매

  ④ 혼자        ⑤ 기타

5. 귀하의 주 성장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대도시       ② 중ㆍ소 도시        ③ 읍면 지역

6.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7. 귀하의 부모님의 직업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1) 부         2) 모     

   

8.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써주십시오. 1) 부         2) 모     

 ① 고위 임직원, 관리자 및
   전문가

입법공무원, 정부고위 공무원, 회사 최고경영자, 생산부서관리자,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컴퓨터프로그래머, 건축가, 전기기
술자, 의사, 약사, 간호사, 교수, 교사, 판사, 변호사 등

 ② 기술공 및 준전문가 각종 분야의 기술공, 컴퓨터조작원, 사진사, 임상병리사, 항해사, 
품질검사원, 치과기공사 등 

 ③ 사무 종사자 비서, 각종 사무원, 경리사원, 은행출납원 등  

 ④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항공기승무원, 조리사, 보모, 이미용사, 장의사, 경찰관, 소방관, 
도소매 판매종사자, 방문판매원, 노점 및 이동판매원

 ⑤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농부, 어부, 정원사, 원예사, 동물사육자, 동물조련사, 벌목원, 
해녀 등

 ⑥ 기능원, 기능 근로자 및
   장치, 기계조작가

각종 기능공, 악기조율사, 인쇄공, 재봉사, 구두수선공, 각종산업
용기계 및 장치조작원, 운전기사, 철도기관사, 선원 등

 ⑦ 단순노무 종사자 행상, 미화원, 수위, 경비원, 단순노무자 등

 ⑧ 가정주부

 ⑨ 무직

① 중졸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졸업 이상



  9. 귀하의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① 외동딸 (10으로 가세요)   

    ②         남           녀   중           째 

  

  9-1. 형제분 중 결혼한 분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0으로 가세요)

         

  9-2. 형제분의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0. 귀하의 부모님 중 이혼이나 별거 또는 재혼을 하신분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 귀하의 부모님의 성향은 다음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민주적인 편이다        ② 민주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비민주적인 편이다           ⑤ 매우 비민주적인 편이다

12. 귀하 부모님의 부부관계는 어떠하다고(했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친밀하다       ② 친밀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13.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친밀하다       ② 친밀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14. 귀하의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합니까?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만족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 한다          ⑤ 매우 불만족 한다

15. 귀하는 취업을 희망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결혼에 결혼에 결혼에 결혼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다음을 다음을 다음을 다음을 읽고 읽고 읽고 읽고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생각과 생각과 생각과 생각과 일치되는 일치되는 일치되는 일치되는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ⅤⅤⅤⅤ표를 표를 표를 표를 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

16.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반드시 해야 한다          ② 하는 편이 좋다      ③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④ 하지 않는 편이 좋다       ⑤ 잘모르겠다



17. 귀하는 결혼에 적령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다면 이상적인 여성의 결혼 연령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세           ② 없다   

18. 귀하는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8-4로 가세요)

    18-1. 귀하는 몇 세에 결혼 할 계획입니까?               세

    18-2. 귀하의 배우자 선택 시 우선적인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2(2(2(2가지 가지 가지 가지 선택선택선택선택))))

        ① 외모 등 신체적 조건      ② 경제력       ③ 학벌        ④ 종교  

        ⑤ 신뢰와 사랑    ⑥ 성격    ⑦ 가정환경     ⑧ 기타       

    18-3.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는 이유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8. 기타                      

   

               ((((질문질문질문질문18  18  18  18  ②②②②번  번  번  번  선택자만선택자만선택자만선택자만))))

  18-4.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이유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9. 기타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2.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3. 인생의 동반자를 원해서

4.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5. 자녀를 갖고 싶어서

6. 남들도 대부분 하니까

7.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경제적 이유로(결혼비용, 결혼생활 비용 등)

2. 사회생활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3. 결혼생활이 자유롭지 못해서

4.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위해서

5. 결혼생활을 잘 해낼 자신이 없어서

6.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7. 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 이므로

8.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19. 19. 19. 19.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귀하는 결혼과 결혼과 결혼과 결혼과 가족에 가족에 가족에 가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다음의 다음의 다음의 다음의 견해에 견해에 견해에 견해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합니까생각합니까생각합니까생각합니까????

▣▣▣▣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자녀출산 자녀출산 자녀출산 자녀출산 및 및 및 및 정부정책과 정부정책과 정부정책과 정부정책과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관련된 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질문입니다....

            다음을 다음을 다음을 다음을 읽고 읽고 읽고 읽고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생각과 생각과 생각과 생각과 일치되는 일치되는 일치되는 일치되는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ⅤⅤⅤⅤ표를 표를 표를 표를 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

20. 귀하의 자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①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     ②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    ③ 아들은 꼭 필요하다

   ④ 딸은 꼭 필요하다           ⑤ 기타           

21. 귀하께서 결혼을 한다면 첫아이를 몇 살에 출산하려고 하십니까?            세       

22. 귀하는 한 가정의 이상적인 자녀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없어도 상관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이상

23. 귀하는 실제로 몇 명의 자녀를 갖고자 합니까?

   ① 없어도 상관없다 (23-1로 가세요)       ② 1명 (23-1로 가세요)   

   ③ 2명          ④ 3명        ⑤ 4명이상   → 23-2로 가세요

  23-1. 귀하께서 자녀를 두지 않거나 1명을 두기 원하는 이유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질문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2)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4)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도 결혼할 것이다.

5)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6)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7)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게 낫다.

8)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2. 필요성을 못느껴서

3.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서

4.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9. 기타                      

23-2. 귀하께서 자녀를 2명이상 갖기 원하는 이유 중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8. 기타                      

24. 자녀양육의 책임은 주로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부부 공동  

   ④ 가족구성원 중 어느 누구나 가능한사람    ⑤ 국가

25. 귀하는 결혼 후 여성의 직장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계속한다

   ②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그만둔다

   ③ 무조건 그만둔다

   ④ 임신하면 그만둔다

   ⑤ 육아 후 다시 직장생활을 계속한다.

   ⑥ 기타         

26. 저출산 문제의 해결주체는 누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① 본인의 의지     ② 기업     ③ 정부    ④ 사회단체   ⑤ 기타           

27. 정부가 시행중인 출산정책(보육수당지급, 출산장려금 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효과적이다     ② 대체로 효과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효과적이지 않다   ⑤ 매우 효과적이지 않다

5. 경제적 이유로(많은 양육비용 및 교육비용)

6. 육체적, 정신적 부담때문에

7.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8. 가정내에서 가사 및 양육이 남성과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외동은 외로울까봐

2. 자녀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3.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4. 가계 계승을 위해서

5.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6. 노후에 외로울까봐

7. 노후에 경제적 부양때문에 



28. 다음 중 출산 또는 자녀수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부정책은 무엇입    

  니까? (2(2(2(2가지 가지 가지 가지 선택선택선택선택))))

   ① 출산축하금 지급

   ② 불임치료 및 기형아 검진비등 지원

   ③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④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⑤ 보육시설확충

   ⑥ 아파트 우선분양 등 주거지원 강화

   ⑦ 기타          

29. 29. 29. 29.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질문내용과 질문내용과 질문내용과 질문내용과 가장 가장 가장 가장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생각과 생각과 생각과 생각과 일치되는 일치되는 일치되는 일치되는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ⅤⅤⅤⅤ표를 표를 표를 표를 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

30. 30. 30. 30. 다다다다음은 음은 음은 음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출산율 출산율 출산율 출산율 저하의 저하의 저하의 저하의 원인입니다원인입니다원인입니다원인입니다. . . .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내용이 내용이 내용이 내용이 출산율 출산율 출산율 출산율 저하에 저하에 저하에 저하에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지 지 지 지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자신의 생각과 생각과 생각과 생각과 일치되는 일치되는 일치되는 일치되는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사항에 ⅤⅤⅤⅤ표를 표를 표를 표를 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해주십시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경기불황과 실업율 증가

2) 취업여성의 증가

3) 초혼연령의 상승 및 이혼부부의 증가

4)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

5)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등 사회지원 부족

6)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기 원하는 의식확산

7) 독립적인 생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 확산

8) 남아선호사상의 저하 등 자녀 가치관의 변화

질문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2) 여성의 자유로운 생활 및 미용건강 등 개인적인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출산기피에 영향을 미친다.

3) 입양한 아이도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애정을 
   갖고 잘 키울 수 있다.

4)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5) 여건이 된다면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

6)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들이는 시간을 직장이나 
   일 등 사회적 성공을 위해 쓰는 것이 더 낫다.

7)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지원과 시설부족이 출산 
   기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어떤일을 해서라도 자녀를 끝까지 교육시키겠다.

9) 저출산의 확대는 사회적으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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